
신임 총회장 고택

원 목사는 “총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

워하는 일원으로서 

총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총회

가 지난 몇년 간의 

어려움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기

를 만들고 싶다. 1년

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을 회원들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

도록 회의 시간 운

용에 변화를 주려 

한다. 또한 임원들의 지출에 회원들의 불만

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공천부를 통한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고택원 목사(필라) △부총회

장: 유재일 목사(가미) △서기: 허상회 목

사(가든) △부서 기: 김미성 목사(서북미) 

△회록서기: 김대업 목사(뉴잉글랜드) △

부회록 서기: 한일철 목사(동남) △회계: 

전성호 장로(뉴욕) △부회계: 박찬호 장로(

중부).

개회예배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의 사회

로, 전태준 목사(중앙) 기도, 최기정 목사(

카나) 성경봉독(사6:1-10), 필라노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 후 고택원 부총회장이 “비

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으며, 서기 조흥철 목사 광고 후 윤종

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송찬우 목사 집례로 

이춘호 목사의 기도 

후, 최중현 목사가 

고린도전서 5장 18

절로 20절을 봉독하

고, 송찬우 목사가 “

화목제와 성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분명 및 분잔을 

거행하고 이영섭 목

사 축도하고 마쳤

다.

이어 개회선언 후 

회원점명, 최해근 

필라노회장의 환영

사, 서기 절차보고가 있었다. 

고시부는 총회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

지 치러진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결과 총 

응시자 21명이 모두 합격한 것을 보고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재성(북가주), 박민우(뉴서), David 박

성권(뉴욕), Timothy 박진호(뉴동), 이성재

(중부), 정우현(중부), 박선강(카나다), 김석

인(북가주), William Kurt Schwartz(중부), 

김대진(뉴욕), 박병섭(뉴욕), 심세진(중부), 

James 임재완(중부), 박찬양(필라), 정성만(

필라), Thomas 김명현(필라), 정효군

(Xiaojun Zheng 중부), Daniel 김동규(뉴

동), 강현명(필라), Joseph 김민우(필라), 문

성재(필라).                     <3면으로 계속>

주후 2016년 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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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

교의 주체가 되시며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

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생명 바쳐 수

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
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
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

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인/터/뷰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16면

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
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5월 16일 총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청원안들을 다루기에 앞서 사법위원회, 

고등교육자문위원회, 그리고 총회위원

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먼저 

했다. 공식 투표로 임원진들을 구성하자, 

흑인의 인권(“Black Lives Matter”) 시

위로 총회가 잠시 중단됐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

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며 150명에 가

까운 연합감리교인들이 총회 전체회의 

장소에 들어와 억압받고 소외 받는 자들

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후 속개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루완다를 UMC의 준연회로 만드는 청원

안을 승인했다.

 

5월 17일: 교단 분열 소문을 종식시

키다!

대의원들은 2천만 달러 교회성장 전

문가 그룹에 투자, 미국의 감독 종신제를 

폐지,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 등의 안건들

을 심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모

든 것은 교단 분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

는 동안 이뤄어졌다.

총감독회의 회장(Bruce Ough감독)은 

LGBTQ 사람들을 온전히 교회에 받아들

이는 문제로 2016 총회 중 고통과 분노

가 끓고 있는 것을 인정했으나, 총감독회

는 교회의 화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감독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단 

내의 이견을 살펴보고 2018년에는 회의

를 열어 교단 분열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었으나, Ough 감독

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Ough 감독은 

또한 감독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시인

했다. 따라서 교회 일치를 위해 18일 동

성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교단 내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 중 2천만 달러를 미국 

내의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로 전환하는 청원안을 사법위원회에 의

뢰했다. 사법위원회는 이 계획이 연합감

리교회 헌법에 비춰 적법성을 판단할 것

이다.
<3면으로 계속>

‘2016, 미연합감리교회(UMC) 총회 소식(2)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 40회 총회가 5월 17일 

오후 7시 뉴저지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필라 새

한장로교회), 부총회장에 유재일 목사(앵커리지열린문장로교회)를 선출했다. 

KAPC총회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사6:8)라는 주제로 목사 총대 173명, 

장로총대 18명 등 총 191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번 총회는 20일 폐회예배까지 3

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선출

KAPC 제 40회 총회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한반도 평화위해 지지 기도 요청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필라노회 진행으로 열렸다.

총회장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해외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우익운

동과 빼닮았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치

기 때문에 다분히 역설적이다. 그렇

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그들을 본떴

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미국에

선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는 의문이 든다. 트럼프는 ‘미국 예

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

는 뜻)’를 내세우기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힘을 차용한다.

트럼프의 유세도 우리가 아는 일

반적인 선거운동과 달리 록음악 콘

서트나 대형교회의 통성기도 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트럼

프는 지난 3월 중순 오하이오 주 신

시내티 외곽에서 유세하는 동안 유

권자들의 질문은 받았다. 하지만 사

람들은 그를 다그치기보다 그의 비

위를 맞추려 애썼다. 

성조기를 휘두르고 프로야구팀 신

시내티 레즈의 모자를 쓴 중년의 지

지자는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은 미국의 미

래야”라고 말했다. “오늘 당신을 보

려고 17시간이나 기다렸다. 떠나기 

전에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한 백인 중년 여성은 트럼프에게 

포옹해 달라고 했다. 다른 여성은 그

에게 “돈에 팔리지 않는 대통령 후

보를 보니 너무 신선하다”며 “난 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당

신의 말을 믿는다”고 얘기했다. 트럼

프는 활짝 웃으며 “그게 질문보다 훨

씬 낫다. 아주 마음에 든다”고 답했

다.

물론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도 

열성팬이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

도 후보시절 많은 팬을 거느렸다). 

그런 경우 유권자들은 이슈보다 이

미지에 중점을 두며 특정 후보의 상

징주의에 열광한다. 그러나 트럼프

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다. 전용 헬

기를 타고, NBC 방송의 인기 리얼리

티 쇼 ‘어프렌티스(견습생)’에서 “당

신 해고야!”를 내뱉고, 협상의 대가

이며, 자기 이름을 딴 스테이크 레스

토랑도 냈다. 

세계 다른 지역의 지도자를 연구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정

치 브랜드가 바로 그것이다. 비평가

와 코미디언들은 트럼프를 나치 독

일의 아돌프 히틀러, 우간다의 이디 

아민 등 악명 높은 선동가에 견준다. 

그가 폭군처럼 통치할 것이라는 뜻

이다. 물론 과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

한 정치 전술을 트럼프가 선거운동

에 그대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트럼

프 외에도 현재 유럽 등지에서 권력

을 잡기 위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

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후보를 무시했다. 그들

은 유권자가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

작하면 그의 알맹이 없는 실체가 드

러나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

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실상 미

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초기의 반대론자들이 너무도 그를 

오판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번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강한 개인숭배가 이념을 능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수

많은 선동가들이 입증한 사실이다. 

영국 버밍엄대학의 소련·러시아 

역사 전문가 아르폰 리스 교수에 따

르면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무

솔리니를 떠받친 것은 “당이나 이념

보다 그 개인을 추종한 세력”이었다. 

“무솔리니 개인을 향한 그들의 열광

적인 지지는 전통적인 당 구조를 우

회하거나 뒤집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조셉 새순 

부교수는 트럼프와 역사적인 선동가

들 사이에 다른 유사점도 있다고 말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최고 보

좌관은 바로 자신이며 연설문 작성

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의 가말 압

델 나세르를 아우르는 특질”이라고 

말했다. “그들 모두 자신의 말 그대

로 연설하고 싶어 했다. 개인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자신이 독존적 존

재로 다른 사람과 아무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는 법치나 

단순한 폭력 사용이 아닌 ‘이례적인 

존엄성, 영웅주의, 모범적 성격’에 바

탕을 둔 지도자를 묘사하기 위해 ‘카

리 스 마 적  권 위 ( c h a r i s m a t i c 

authorit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많

은 사람은 트럼프를 존경할 만한 후

보로 보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과 개인

적으로 쌓아올린 부(富)로 인해 누

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막대한 재산 덕분에 

트럼프는 선거자금을 마련하려고 꼴

사납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지지자인 닉 글로브(62)는 

신시내티 교외의 유세장 밖에서 “미

국 정치인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매수되고 돈에 팔린다”고 말했다. “

그렇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바로 트

럼프다.”

영국 배스대학의 정치학 교수 로

저 이트웰에 따르면 트럼프의 카리

스마적 권위는 그가 기성 정치를 초

월한다는 지지자들의 믿음에서 나온

다. 그의 권위는 TV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명성을 넘어선다. 이트웰 교수

는 “연예계의 인기는 상당히 일시적

인 현상이며 대중 정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

럼프의 선거운동은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에게 “일

체감”을 준다고 이트웰 교수는 말했

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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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뉴스위크,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끌리는 이유 분석(상)

시론

저는 오늘 한 선교사 가족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

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

부입니다. 제임스 홀은 스크

랜튼이 세운 “시병원”에서, 

로제타 홀은 “보구여관”에서 

각기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

습니다. 제임스 홀은 평양으

로 가 청일 전쟁이후 부상병

들과 많은 백성들을 치료하

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디프

테리아까지 걸려 죽을 지경

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양

에 먼저 와있던 모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인천까지 배편을 마

련해줍니다. 그는 인천에 도착하여 1주일 정도 지나서 부인 

품안에서 “내가 평양 오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을 알고 갔다가 죽게 되었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를 평양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평양과 같이 

완악한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제물이 필요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

다. 그때 이들에게 아들인 쉐우드 홀이 만 1살, 뱃속에 7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안식년 겸 미국 와서 아이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하나님! 할 일 많아 우리 부부를 조선에 보내셨

는데 당신은 왜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

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할 일이 많다. 조선으로 다시 가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갑니다. 

남편의 못다 한 일하자 마음 먹고, 평양으로 올라가 남편 제

임스 홀 박사를 기념하고자 “기.홀 병원”과 평양 최초의 여

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세웁니다. 얼마 후 미국에서 낳고 돌

아온 그 딸이 만 3세 되던 해에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을 아빠가 묻혀있는 마포 양화진에 함께 묻기 위해 

엄마인 로제타 홀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일기를 씁니다. “생전

에 보지 못한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아빠 옆에 묻히고자 내 딸

은 평양에서 서울로 갑니다. 이 길이 아빠가 평양을 구원하

기 위해 수도 없이 걸어 다녔던 바로 그 길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인 세우드 홀은 3살에 아빠 제임스 홀

을 잃어버리고 5살 때 동생 이디스 홀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아빠와 동생을 앗아간 조선이 싫어 미국으로 돌아가 비즈니

스 스쿨을 다니고 미국서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1906년 하디 선교사가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13살난 쉐우드 홀이 거기에 앉아 있었

는데 은혜와 성령이 물 붓듯이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

에 서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 조선

에 뼈를 묻겠습니다. 복음으로 조선을 구하는 일을 하겠습니

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메디컬스쿨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폐결핵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쉐

우드 홀은 “나는 조선의 폐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에 앞장 서

겠다”고 결심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인 메리언 홀

과 함께 폐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섭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실을 만들어 결핵퇴치운동을 벌인 사

람이 바로 쉐우드 홀입니다. 이 부부도 양화진 묘지에 묻혔

습니다. 그래서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조선에 파

견된 선교사중 최초로 순직한 윌리엄 제임스 홀, 그의 아내

인 로제타 홀, 그들의 아들인 셔우드 홀, 며느리인 메리안 홀,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 총 5명의 선교사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로 봉사한 기간

을 합치면 무려 73년이나 됩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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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들 사용한 정치전술 차용...‘개인숭배가 이념 능가’ 입증

연설문 작성자도 필요 없고 선거자금 마련위해 비위도 안맞춰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기이한 선거운동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봤지만 아직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한다.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살아남

은 유일한 후보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치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정치 논평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공

화당의 다른 경선후보들을 완패시킨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

다.

뉴스위크는 이러한 ‘트럼프 신드롬’을 이해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

다고 설명한다(CULT OF PERSONALITY: HOW TRUMP USES THE 

PLAYBOOK OF EUROPE'S FAR RIGHT). 2회로 나눠, 트럼프가 사용하

고 있는 우익운동 노선과 소외된 미국인들을 정치현장으로 불러들이는 대

중인기영합주의를 소개한다.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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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S
PSALMS

시 140편.  능력의 필요성을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자로 살아라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은혜 나누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다. 또 이어 4장에 보

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움과 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로부터 사람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죄가 

솟아나고 그 죄는 세상 끝 날까지 인간을 통하여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마귀로부터 온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

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의 인격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서 죄가 나

타나는 어둠의 사람, 불행한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이나이다’라고 했

다. 죄에는 사망의, 저주의, 불행하게 하는 독이 있다. 그 사망의 독이 내 안에서 솟아

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의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의 말을 통하여 흐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을 품고 사는 자요, 사망이 솟아나서 각자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자

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자다. 스스로가 저주의 독이 솟아나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같이 그는 나병환자였다. 스스

로 그 몸이 죽어가는 죽을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

를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함과 같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

아야 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새 생명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

여 기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

을 받는다. 마치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을 받듯이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감동함을 입히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에 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채워 주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

하여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을 나타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력을 받으

라. 그리하여야 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

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

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

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

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성령

의 능력을 입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

이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

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신앙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해서 늙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다. 고목나무가 되지 말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

생을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주인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라.

sangdkim@yahoo.com

<1면에서 계속>

이어서 공천부는 임원선출을 

보고하고 신구임원 교체가 있었

다.

김영수 전 총회장은 신임 총

회장 고택원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한 후, 신구 임

원을 교체하고, 새한장로교회 

여전도회가 신 임원들에게 휘장

을 분배했다.

이어 고택원 신임 총회장의 

취임인사 후 전 총회장 김영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둘째 날 낮 시간에는 랭캐스

터 밀레니엄 극장에서 성극 “삼

손”을 관람하기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8시부터 

“선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예배는 선교회 회장 이용걸 

목사의 사회로 기도 하태수 목

사, 뉴욕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싱어스의  특별찬양 후 GMS 본

부 총무 조기산 목사가 “물이 바

다를 덮음같이”(시:133:1-3)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진완(아르헨티나), 서

샬롬 부부(필리핀), 전봉주(글로

벌 hope)를 파송선교사로 파송

하고 김영수 목사의 격려사 후, 

고택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 열린 총무보고는 지

난회기 각 노회별로 의견을 물

었던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

개혁개정 성경 수정의 건: 찬성 

17, 반대 10로 가결됐고 ▷목사 

장로 70세 정년제의 건: 찬성10, 

오후에는 친선사절단을 소개하

는 시간을 가졌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Dr. Peter A. Lillback(국제프로

그램 디렉터 권혁민 목사 통역), 

비브리컬 신학교 총장 Dr. 

Frank A. James III,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총회장 안만길 목

사(서기 홍문균 목사, 총무 박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박영길 목사(서기 박만

수 목사, 총무 최희용 목사), 

PRCC(Presbyterian Reform 

Church Chaplin) 교단 김주은 

목사 등이 인사했다.

임사부 사업 보고에서는 남가

주노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입후

보자 입후보 횟수 제한은 현행

대로, 총회 임원 공천 비례 대표

제 헌의건은 현행대로, 총회 임

원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1인, 

장로 1인 제도’ 검토의 건은 현

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동남아노회가 청원한 총회 방

송국 개국과 운영을 위해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의 공식 명칭 

사용 허락, 임원회에 맡겨 1년 

내에 방송국을 실사해 차기 총

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인 “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찬송가협

회에 이사 파송 요청”은 허락하

고 임원회에 일임해 처리토록 

했다.

총회상설 재판국 보고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로 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조정기

(로스) 목사 사회로 신종식(서

북) 목사가 설교한 후 총회장 고

택원 목사 축도로 총회는 모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1면에서 계속>

5명 모두다 의사라는 좋은 직

업, 미국이라는 편하게 떵떵거

리고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뒤로 

하고 조선 땅을 향하신 하나님

의 선교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

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로 갔습니다. 이들 선교사의 삶

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이었

습니다(요12:24). 

오늘 우리들과 교회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

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

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

습니까?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

다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과 교회

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

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어린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깨뜨리

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지

평을 선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배고파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과 여, 가진 자와 못가

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등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

고 억울한 자가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

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답

을 찾습니다. 바로 “나와 교회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위에 하

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넓혀져 

갑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도 일

해야 합니다(요5:17). 

복음은 나와 우리 교회 앞에

서 멈춰 서서는 안됩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시키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어 베

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pastor.eun@gmail.com

<1면에서 계속>

텍사스 연회의 대의원, 하우

스(Donald House Sr.)는 “전략

과 성장 상임위원회”라는 새로

운 위원회를 구상한 사람이다. 

경제학자인 그는 연합감리교회

가 미국에서 단단한 미래를 위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14년 밖

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의 계획은 교회성장 전문가들과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

어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을 짜

는 것이다.

또한 UMC는 1989년 이후 다

시 찬송가를 만들게 됐다. 새찬

송가는 온라인 클라우딩으로 만

들어지며, 수요에 따라 인쇄 출

판도 할 계획이다. 주류교단이 

첨단기술의 찬송가를 만드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개편

위원회 개설이 합의된 의사일정

(consent calendar)에 포함돼 승

인됐다. 2020년 총회에서 찬송

가자문위원회의 제안이 승인되

면, 빠르면 2021년에 새찬송가

가 나오게 된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수 인종

들을 위한 목회강화안들(Asian 

American Language Ministry 

Plan, Pacific Islander Min-

istry Plan, the National Plan 

for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 Plan)이 승인됐다.

 
5월 18일: 예상대로 인간의 

성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

대의원들은 그간 4년에 한번

씩 토론한 인간의 성문제에 관

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단 보

류하기로 했다. 인간의 성문제 

관련에 관한 토론을 보류하고 새

롭게 만들어질 위원회에 이 문제

를 넘기도록 하자는 총감독회의

의 추천안을 받아들이기로 이날 

오후 늦게 결정했다.

이 추천안을 발표하면서 총감

독회의의 의장(Bruce 감독)은 “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지

도자로써의 역할을 받아들여 연

합감리교회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입

법 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

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찾고자 한

다”고 설명했다.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

별총회를 2018년 또는 2019년

에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월 19일 

인간의 성에 관련된 법안들

을 투표할지 아니면 감독위원회

가 임명하기로 한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인지를 하루 종일 토론

한 후, 대의원들은 후자를 택했

다. 이 특별위원회의 비용은 1백

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

한다. 

대의원들은 미국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마스코트나 상징을 스

포츠 팀들이 사용할 때 발생되는 

악영향에 관한 의식교육을 UMC 

기관들이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

안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 전의 청원안에는 UMC 단체

들이 그런 마스코트나 이미지를 

쓰는 스포츠 팀들이 소속된 도시

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

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입법위원회에서 그 문구를 삭제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한국 전쟁과 한반도의 평

화와 화해 사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장위현 목사, 김정호 목

사, 조건삼 목사, 우경아 목사 등

이 연단에 올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UMC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지와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5월 20일: 증액된 예산 통과

대의원들은 2017-2020년 회

기 예산을 지난 회기 예산보다 

소액 증가된 6억4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16년째 최소 

예산 기록을 세울 뻔한 2016년 

교단 총회 대의원들에게 처음 제

출된 5억9천9백만 달러보다 다

소 증가된 액수다.

시론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선교의 밤 예배에서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싱어즈가 특별찬양하고 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님이 있

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단 

둘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단

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친한 친구 목사님 가정

이 대서양을 건너 그의 가정을 찾

아왔습니다. 두 명만 살던 집이 갑

자기 친구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

가 같이 지내게 되어 식구가 총 여

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명

이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한 달 동

안 함께 지내려고 하니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서로 헤어져서 살면

서 있었던 삶과 목회에 관한 이야

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장기(?) 투숙자들이 떠

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

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

는 기약이 없는데도 목사님은 그

다지 슬프거나 섭섭하지 않았다

고 합니다. 친구 가족을 차에 태우

고 공항으로 가면서 저절로 웃음

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약 4개월 후 겨울이 

되었을 때, 친구 목사님 가정이 또 

다시 그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어

(?) 두 주는 다른 집에 머물고 나

머지 두 주만 목사님 댁에 머물었

습니다. 이번에도 6명이 화장실 

하나 뿐인 조그만 집에서 두 주를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 겨울,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

에 구멍이 났다고 할 정도로 온 세

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

런데 집 앞과 차 위에 눈을 치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밖에 나가보니 

그의 자동차와 집 입구에 쌓인 눈

이 불도저로 밀어내듯이 말끔히 

치워져있었습니다. 누가 그 많은 

눈을 치웠을까? 범인은 바로 그의 

집에 자주 나타나 몇 주씩 머물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가 아주 반갑지만

은 않았던 목사님도 그 날만큼은 

친구가 집에 머무는 것이 아주 기

뻤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했나

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이고 목사

의 마음도 갈대인 것 같습니다. 그

렇게 반가웠던 친구가 별로 반갑

지 않고, 별로 반갑지 않던 친구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못 보면 보고 싶은 마음. 오랜만

에 만나면 반가운 마음. 그러나 때

로는 헤어져도 별로 섭섭하지 않

는 마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반가운 마음. 상황에 따라 바뀌

는 마음,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

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

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

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

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잠언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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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음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

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

난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

큼 그 어느 것과 다른 야무진 결단

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

미는 행동이니 태도를 분명하게 정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정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

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그래

서 오늘 성경에서 결단에 대해 아

브라함에게 배웁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

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

나님을 외면하는 땅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다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머

물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격 없

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1)말씀 따라 떠나야 합니다(창

12:4)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형편이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머물 수 없어서 어

쩔 수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

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화

려하고 편한 환경에서 친족들과 헤

어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과 상의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행17:30).

2) 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히

1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지라도 분명하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도 오

늘 주어진 하늘의 결정을 따른 것

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하시는 말

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인도하십니다(시119:105).

3)이제라도 떠나야 합니다(창

12:4).

결단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일지 모르지만, 앞으

로 살아갈 날들을 보면 오늘이 가

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

다고 핑계 대는 이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는 아닙니다(고후

6:2). 

불확실한 내일을 전능하신 하나

님께 맡기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

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롬13:14).

2. 어려워도 머물러 있기를 결단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

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창12:10).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

다. 떠날 수 없던 곳을 떠났던 대단

한 결단도 갈등할 만한 문제를 겪

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

는 문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

지 도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당

면한 문제에 도움 될 듯한 풍요롭

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

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

에 간 그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

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

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니다(창12:13).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을 듯합니

다.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8, 19).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

라 헛되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있

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

입니다(벧전5:10). 이 일로 인해 귀

감이 될 만한 하란을 떠났던 결단

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

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자

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중

요한 일입니다.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

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

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

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

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

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

니다. 무엇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

까?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

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

생 라합이 얻어낸 약조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경

우에도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

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7).

바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

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

이 행복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온 결단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

지만 머물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어리석은 

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결단과 함

께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3.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창13:1).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종살이했던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

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담이 

위험하고(잠18:12), 선줄로 아는 

자기착각이 넘어지게 합니다(고전

10:12).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

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아

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

라 가족들과 짐승 떼를 몰고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

다. 겉보기와 달랐던 애굽 땅은 그

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

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

이었습니다.

1)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만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

회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작 가나안 땅에 머무르

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야 했

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었어

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욜

2:12).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

다.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

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

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

다. 몸만 성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는 안됩니다(계2:5), 안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다’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

다.

3)결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

으로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단은 예배와 삶으로 

나타납니다(창13:4).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의 확실한 변화는 예

배의 삶에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

의 예배에 눈물 젖은 신앙이, 선

포되는 말씀에는 깨달음과 감격

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

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

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생활에

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시

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때로 돌아가

야 합니다. 좀 먼길이라도 돌아가

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

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

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

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

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을 섬기라’(삼상 7:3).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기도원 담임)

푸/ 른/ 초/ 장  

삶의 결단 
(창세기 13:1-3)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정말 반갑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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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 이집트 성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IS에 의해 

살해된 21명의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콥트교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보

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이집트 인구의 90% 가량이 현재 이슬람 수니파인 이슬람 국가

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를 콥트교라고도 합니다. 콥트라는 말

은 아랍어의 깁트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아랍어로 깁트는 이집트

에 사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콥트정교회 신도들 수는 현재 이집트 전

체 인구의 12-15%, 최대 12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이집트에서는 현대에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

니다. 콥트 정교회 신도들의 숫자는 20세기 후반기부터 증가세에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콥트정교회는 아프

리카 각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

다..  

작년에 이집트의 콥트 교도 21명이 IS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죽었

습니다. 타와드로스 2세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

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며, “IS는 이슬람을 믿지 않

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기 위한 의도로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콥트

교인들이 보여준 용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1세기 중엽인 AD 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됐

습니다. 이후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 운동이 확산됐고 이집

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등 당

대 최고의 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아타나시우스와 키릴로스 같

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3-4세

기 교회의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출신 클레멘트와 그의 제자 

오리겐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하지만 3세기 말 로마로부터 피비

린내 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콥트교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핍

박은 이른바 ‘은자(隱者)’의 삶을 발전시켜 사막의 수도원운동 등 독

특한 콥트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총신대 라은성 교수는 “콥트교회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며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이집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4-5

세기에는 유대파와 이교도 등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이 지

배적인 이집트에서의 기독교는 주류 무슬림들에게 극도의 차별을 받

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이로 부근 협곡 ‘성 시

몬 동굴성당’ 부근에 ‘자발린’(쓰레기 마을)입니다. 무슬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사는 마을인데 3만5천이라는 꽤 규모가 큰 마

을입니다. 내년에 이집트에 가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콥트정교회는 풍습이 독특한데, 콥트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

월 7일이고 성탄 4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활절이 

오기 전 55일간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

고, 육식을 피하고 올리브유로 요리한 음식만 먹습니다. 또 콥트정교

회 교인들은 보통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기억하

는 의미, 그리고 일평생 기독교인으로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겠

다는 의미로 손목 안쪽에 하늘색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평생을 산다

고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콥트교회, AD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자

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력과 권한

을 남용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236년 역사상 이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

는 목격하고 아파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떤 성경적 가치

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까요? 

△동성결혼합법화 폐지: 결혼의 

정의를 다시 남,녀의 연합으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와 Political 

Party(정당)을 뽑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회복: 수억 명

의 죄 없는 태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Roe vs Wade(낙태) 법

안 폐지 또는 수정할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절실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회복 절

실: 지금 오바마 정부에 이해 크리

스천 신앙은 “교회안”에만 묶여있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세가 

다된 할머니 꽃집과 집안이 다 날

아가고, 케익집 주인은 집값보다 

비싼 벌금을 물어야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해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목

사님부부들이 감옥을 가고, 5살짜

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교육을 받

는 것에 질문했다고 부모는 감옥행 

그리고 아이는 정학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3-4년 동안 수천 케이

스이고 이러한 심각한 크리스천들

에 대한 역차별들은 더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강화시키는 것-친이

슬람에서 이슬람 국가가 될 위험

에 빠지는 미국! 

크리스천에 대한 역차별과 핍박

은 늘어나고 있지만 친이슬람 정

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

립학교 안에서 이슬람을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

고 이미 많은 대학가들안에서는 친

이슬람 흐름이 학생들 사이에 쇠뇌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이슬람은 ISIS 테러와 상관없는 “

평화의 종교”라고 계속 시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와 어떤 당

(Political Party)이 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화당으로 나온 트럼프(Donald 

Trump)는 말만 공화당이지 이 사

람은 보수파도 하나님을 아는 사

람이 아니라는 전력(Track of Re-

cord)과 증거가 충분히 많이 있습

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뽑는다는 

것이 도박과도 같은 것이기에 진짜 

크리스천 보수파들은 트럼프를 뽑

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7-8년간 사악한 

법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쏟

아 부은 민주당의 후보자들 힐러

리(Hilary Clinton)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는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까지 오바

마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친동성애, 친이슬람 

성향이며, 문란한 성교육을 지지하

고, 국가안보에 대한 거짓말로 소

송이 걸려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Child-Sex, 어

린이와의 성관계도 “성취향”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쓴 사람을 옹호하

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

다가 문제가 되어 내렸는데, 샌더

스는 이미 1972년 자신이 쓴 책, 

“Woman Fantasizes about being 

raped–여자는 3명 이상의 남자들

에게 강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꿈

을 꾼다”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된 적

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슬람화 할뿐 아니라 “

그 다음”을 지향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정책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는 2009

년부터 지금까지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무

슬림 U.S. Congressman-Keith 

Ellison(민주당, 미네소타)을 뽑

았으며 미국최초의 무슬림으로 

Andre Carson(민주당)을 House 

Committee Intelligence로 뽑았습

니다. 지금 백악관에는 무슬림 정

치인,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슬람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을 미국 헌법으로 올리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은 

그들의 친이슬람 정책을 막고자 하

는 공화당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계

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슬

람 단체인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CAIR)이 무슬림

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

아, 뉴욕, 일리노이즈, 플로리다, 텍

사스, 버지니아 주에 사는 무슬림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떤 대통령 후

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

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52%, 버

니 샌더스(민주당) 22%, 도날드 트

럼프(공화당) 7.5% 

민주당은 2012년 이미 Demo-

cratic Platform(민주당 정당)에 친

동성애, 의무적인 낙태,  모든 종교

(친이슬람을 그렇게 적음) 존중을 

합법화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

포하였습니다. 따라서 힐러리나 샌

더스 후보자를 뽑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의 오바마 정부에 만족하고 앞

으로 미국이 더 깊이 “친동성애, 친

이슬람, 반기독교, 문란한 성교육 

정책”으로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

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이 힐러리

나 샌더스를 뽑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예

비선거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

해주세요!! 

지금 예비선거가 남아있는 캘리

포니아와 그 외 몇 주에 남아있는 

진정한 보수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단체, 리더들은 얼마 전에 물러난 

테드 크루즈(Ted Cruz)를 예비선

거 때 뽑을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참고로, 예비선거는 후보자가 물

러났어도 후보자들의 리스트는 예

비선거 후보자에서 내려지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그들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시

민들의 투표에 따라 후보자들은 

11월이 되기까지 경주는 계속 됩

니다.  

테드 크루즈는 2016년 대통령 후

보자로 나온 사람 중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국가

적 리더의 성품과 실력을 가장 많

이 갖춘 후보자며, 공화당 안에서

도 무서워 할만큼  깨끗한 정치적 

전력과 명성이 높은 후보자입니

다. 단지, 그는 트럼프처럼 미디어

와 언론에 수천억씩 돈을 쓸 수 있

는 자금이 없는 정치인이기에 자금

조달로 더 이상 예비선거 경주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GOP에서는 테드 크루즈의 실

력과 전력, 성품을 귀하게 보기에 

지금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때, 하나님

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90%

가 민주당으로 결집된 캘리포니아

에서 테드 크루즈가 필요한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테드 크루즈

는 다시 11월에 경주를 하도록 나

오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썩은 사과 vs 독

이 든 사과” 중 선택하세요

 

“썩은 사과”는 트럼프이고, “독

이 든 사과”는 힐러리와 샌더스입

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먹으면 

살지만 독이 든 사과는 사과 어디

를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은 사과와  썩은 부분이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독으

로 가득 찬 지금의 정부(민주당)보

다는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희망

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이 든 것은 이미 독이 가득하

기에 도려내도 독은 계속 있고, 고

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기도하시고 

꼭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

분 자녀의 미래, 가정의 안전, 교회

의 안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

택을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날짜

유권자 등록: 5월 31일까지 우편

으로 보내세요. Political Party(정

당)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유권

자 등록을 다시 하면 됩니다. 온라

인 등록이 편하게 한글로 되어 있

으니 참조하세요.  

http://registertovote.ca.gov/

 한글을 선택하세요. 

Vote-By-Mail(집에서 부치는 

투표): 5월 31일까지 부치세요. 못 

부치신분들은 6월 7일 직접 투표장

소에 가셔서 drop하세요.

[편집자: 이번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Tvnext.org@gmail.com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정의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6월 7일 꼭 투표하세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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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164,000

명의 라와

스족은 인

도 네 시 아

의 수마트

라

(Sumatra) 

동쪽 해안 

늪 지 대 에 

흩어져 사는 쿠부(Kubu)족이라고 

알려진 꽤 큰 집단에 속하는 종족

이다. 쿠부족은 유랑하는 니그리

토(Negrito)족의 한 작은 씨족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에 수마트라

의 해변은 정기적으로 해적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

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

적 오누이가 근친상간을 해 여자

아이가 임신했다. 그들은 해적들

에게 저주를 받고, 근해의 덤불에 

버려졌고, 처음으로 랄란 강에 쿠

부족 부락을 세우게 됐다. 

17세기에 라와스족은 수마트라 

남부의 팔렘방에서 온 라투 세누

훈(Ratu Senuhun) 왕자에게 정복

당했다. 그 때부터 최근까지 라와

스족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는 어

떤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팔렘방의 언어, 사회

구조, 종교는 받아들였다. 

삶의 모습

쿠부족처럼 라와스족은 숲에 살

며 여러 강 근처 늪지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부분의 라와족 들은 

얌(yam), 옥수수, 쌀, 사탕수수를 

경작한다. 이들은 근면한 노동자

들은 아니기에 들판이 잘 관리되

지는 않는다. 음식물은 대부분 정

글의 생산물과 작은 사냥감으로 

충당된다. 기본적인 식단은 멧돼

지, 물고기, 원숭이, 바나나 그리고 

얌이다. 

라와스족은 "시러프(sirup)"라고 

불리는 정착된 마을에서 산다. 집

들은 벽이 없이 대나무와 잎들로 

대지 위에 지어져 있다. 보통 한 촌

락이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의 집

들로 구성된다. 연장자가 추장으

로 받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모든 라와스족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이름은 같은 시러프의 

구성원들에게만 알려진다. 다른 

촌락의 사람들은 "저 작은 강의 사

람들"로만 불릴 뿐이다. 한 정착 촌

락의 사람들이 다른 촌락의 사람

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면 축제도 없고, 성인식같은 

의식적 행사도 없고, 다른 공동체 

모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와스족이 이웃인 말레이 사람

들과 갖는 드문 접촉은 전통적으

로 조용한 무역을 통해서였다. 예

를 들면, 라와스족 사람들이 말레

이 무역상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

신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았다. 그

러면 무역상들은 그들이 교환하려

고 하는 물건을 놓고는 안전한 거

리로 물러나게 된다. 만약 거래가 

만족스러우면 라와스족 사람들은 

놓여진 물건을 가지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과 물질적인 문화가 간소함

에 따라, 라와스 사회는 사회적 및 

종교적 발전에서 부족한 면을 나

타낸다.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라

도 음악악기나 춤 같은 것이 알려

진 게 없다. 

신앙

쿠부족이 모슬렘으로 구분되기

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치료의식 

같은 다양한 "정령숭배"적인 제사

를 시행하고 있다. "샤만(shaman)"

이라고 불리는 치료사는 그들을 

위해 영혼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하게도 라와스족이 자신들

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자

료가 없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현재 성경을 라와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 종족 집단을 위해 사역하

는 선교기관이 없기 때문에, 효과

적인 교회성장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세한 연구가 긴급하다.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향한 지역 모슬렘들의 적개심이

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종종 핍박을 당한다. 다른 

문제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임으

로써 라와스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갖는 우리의 책임

이다. 오래된 전통이 복음전파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할지라도, 하

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전통보다

도 더 강하시다. 아마도 의료기술

과 농업 훈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라와스족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라와스(Rawas)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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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887개 언어 중 60%는 번역된 성경 없어

전 세계 6887개 언

어 중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UBS)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으로 단편(쪽복음) 이상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총 2935개이며, 성경번역이 없는 언어는 3952개라고 

23일 밝혔다. 

성경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4억9000여명

으로,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

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다. 

번역된 성경이 있는 언어 중 지난해 성경전서가 번

역된 언어는 563개다. 이는 2014년보다 21개가 늘어

난 수치다. 지난해 신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1334개, 

단편(쪽 복음)이 번역된 언어는 1038개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출간된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

은 20개, 해설 성경은 2개였다.

UBS는 2013년부터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

년 말 기준 9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이 가운데 

53개 언어로 된 성경이 출판됐다. 이 가운데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제작·출판됐

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됐으나 재정적 어

려움 때문에 구역성경 번역·출판이 중단됐다가 2001

년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비로소 성경전서의 번역·출

판이 완료됐다. 라이베리아에선 에볼라 등으로 수많

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성경 번역이 진행돼 

두 가지 언어의 단편 성경이 출간됐다.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사 피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인 선

교사가 피살됐다. 

주 필리핀 한국대

사관은 한국인 선교

사 심재석(57) 씨가 

20일 새벽 필리핀 마

닐라 부근에서 가스

통으로 보이는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

전 8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영사협력관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심 선교

사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교회 사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가

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심 

선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교사는 2000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

연회 인천동지방 지구촌선교교회 파송으로 필리핀 메

트로마닐라 동북부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빈

민촌 구제 사역과 교육 선교 사역을 펼쳐왔다. 유가족

으로는 아내 안정윤(55) 선교사와 남매 심하영(20)군, 

심하은(19)양을 두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필리핀선교사회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사고수습과 장례준비에 나섰다. 현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직원과 현지 경찰, 김승환 필리핀한인선

교사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마쳤고, 시

신은 안타폴로시티 소재 ‘헤븐 오브 엔젤스(heaven 

of angels)'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심 선교사의 소속 교단인 기감 선교국도 부장 김영

주 목사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

서고 있다. 김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펼치던 심 선교사의 갑작스런 사

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20일) 

밤 현지로 가서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해에는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김

재신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사건 직후 긴급 한인안전

대책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현지 교민 피해에 따

른 교민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낙태금지법 통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19일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

표, 반대 12표로 가결

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낙

태를 허용하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우 대 웨이드’ 판결(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로 낙태를 합법화

했다.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폴린 주지사는 낙태 여성에 대

한 처벌을 거론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도 올라 있다. 

미국의 주 정부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많은 낙태 

시술 기관이 폐업했다. 그러나 뉴욕의 낙태권리 지지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오클라호마 주의회의 

결정은 위헌적이며,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

고 비판했다.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

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다. 

SC, '임신19주 이후 낙태금지' 법안 통과

미국 사우스캐롤라

이나 주 의회가 임신 

19주차부터 낙태를 금

지하는 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임산부

의 생명이 위험에 처

해있거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신 19주차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아 이상'의 의미를 엄격하

게 해석해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이번 법안을 찬성 79, 

반대 29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는 찬성 36, 반대 9로 

승인했다. 법안은 현재 니키 헤일리 주지사의 서명만

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낙태

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12개주에서 법안이 발효됐으며 3개주

에서는 법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아

직 제한적 낙태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

놓지 않은 상태다. 

법안을 지지한 웬디 내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

이 궁극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아가

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생명은 잉태된 순간

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남녀 임금격차,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커

미국에서 고학력·고

소득 직종일수록 남성

과 여성의 임금 격차

가 크게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

트저널(WSJ)은 446개 

직종의 남성과 여성 

임금을 분석한 결과 의사, 금융직 등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직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컸다고 17일 보

도했다.

WSJ에 따르면 남자 의사의 연봉은 평균 21만 달러

에 달하는 데 비해 여자 의사의 연봉은 이의 64%인 

13만5천 달러에 그쳤다. 또 다른 고소득 업종인 투자 

자문역의 경우 남자는 10만 달러를 받았지만 여자의 

연봉은 6만2천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미 노동부 통계에서 학사 학위를 가

진 미국 여성이 동일 학력 남성 임금의 76%를 받고,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그 수치가 79%였던 것을 감안

하면 고학력·고소득 직종의 성별 임금 격차가 상대

적으로 큰 것이다.

이는 전문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대체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

나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

은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또 육아를 위

해 추가 근무를 포기한다"며 "그래서 임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소득 직종인 경

우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양해해주는 경우가 거

의 없다"고 덧붙였다.

골딘 교수는 시카고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

한 남녀학생들이 졸업 후 동일한 임금을 받았지만 

10년 후 여성은 남성의 57%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

은 연구를 지난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전문직종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분

야는 금융과 의료였다. 금융직의 경우 여성들이 고위

험 고수익의 일을 맡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

자를 선호하면서 성과급이 적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

다는 분석이다. 의사 역시 여성들이 연봉이 낮은 소

아과 등을 선택하는 것도 연봉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

해선 출산 등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늘리고, 새로운 

양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전

했다.

IVF, 75년 만에 첫 아시아계 새 대표

미국 대학생 선교

단체인 IVF(Inver-

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

시아계 대표를 맞는

다. 주인공은 대만계 

미국인 톰 린(43·사

진)이다. 현재 부대표를 맞고 있는 그가 8월 취임하

면 북미 선교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비백인계 지도자

가 된다. 

미국 IVF는 그동안 청년 선교대회인 어바나콘퍼런

스와 소수계 리더를 개발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용

하는 등 다민족 사역을 추구해왔다. 린 부대표는 5년

간 이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IVF 리

더십은 남성과 여성, 소수인종 등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

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린 부대표는 1994-2001년 하버드대와 보스턴대 

학생 시절, 새로운 학생모임을 주도하는 등 캠퍼스 

사역에 힘써왔다. 이후 25개국 도시를 위한 단기팀 

프로젝트와 유학생 사역, 학생 선교훈련, 100개국 

IVF 지부와의 협력 등을 주도했다.  

세계선교계에서는 이미 아시아나 남미 출신 리더

들이 속속 회장이나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서구권 리

더십이 약진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선교 리더십이 

비서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 오래 산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상 교회에 간 여성

이 그렇지 않은 여

성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언론 인디펜

던트는 16일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

대학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교회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5개월을 더 사

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학

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렸

다.

연구는 미국간호보건연구(US Nurses’ Health 

Study)가 수집한 중년여성 7만4000명의 기록을 토

대로 했다. 연구진은 “종교적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교인

이 사망률도 33%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

게 연결고리를 찾아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배

를 드리는 것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는 우울증, 흡

연, 사회적·정서적인 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예배와 건강의 

연관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

조했다. 

모든 의사가 ‘건강을 위해 교회에 가야한다’는 처

방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신앙생활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신앙을 가

진 사람이 ‘의미 있는 사회 참여’의 한 형태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고무적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집단 평균연령은 60세였고 16년간 이어진 연구 

중 1만3500명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모집단이 중년 

여성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남성이나 청년층, 유대교, 불

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인에게도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

였다.

힐러리·트럼프의 최대 난제는 '역대급 비호감' 극복하기

미국 공화당과 민

주당의 사실상의 대

선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와 힐러리 클린

턴 전 국무장관은 역

대 최고의 '비호감' 후

보로 꼽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두 후보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모두 자

당 유권자들부터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20일 분

석했다.

WSJ과 NBC방송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56%로, 긍정

적 시각(32%)보다 24%포인트 높았다. 트럼프는 부

정적 시각이 65%에 달했으나 긍정적 시각은 24%에 

불과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는 클린턴 전 장관의 비호감도가 트럼프를 넘어섰다. 

응답자의 61%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비호감이라

고 답했다. 트럼프의 비호감 응답률은 56%로 지난달

보다 9%포인트 줄었다.

WSJ는 최근 수십 년 사이 대선후보가 거의 확정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두 사람만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후보는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대선에서 

이미지 반전을 이룬 후보가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년 대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월 11%였

던 비호감도를 11월 대선 직전에는 7%의 호감도로 

끌어올렸지만, 당시 그는 응답자의 4분의 1 가량이 

그를 모른다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물이었

다.

하지만 트럼프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인지

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비

호감도를 낮출 여지는 별로 없다고 WSJ는 내다봤다.

WSJ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호감도 개선은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면서, 1992년 대선 이래 당선된 모든 후

보가 자당에서 최소 80%의 호감도를 기록했다고 강

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공화당 유

권자 사이에서 트럼프의 호감도가 지난 8월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

당 유권자와 공화당 성향 무당파층에서 트럼프의 호

감도가 6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2%를 찍었던 비

호감도는 12%포인트 하락,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7일 1천5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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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

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

하게 하시느니라”(요15:2).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

슨 뜻인가? 흙이나 먼지를 잘 씻어

주어야 한다는 말일까? 여기에 사

용된 단어는 ‘kathairei'이다. “깨끗

하게 하다, 손질하다”라는 뜻이다.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손질하려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

라 주어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깨끗

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포도나

무의 경우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실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주

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님에게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

지 아니하는 가지는”(요15:2). 기독

교인이라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

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일 수도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서 버려질까? “무릇 내

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

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해 버리시고”(요15:2).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잘린 후 밖에 버려져 불살라지게 

된다. 최후심판 때에 염소들과 악

하고 게으른 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초청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

은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단지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잘라서 불살라버리실까? 지옥에 

던져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

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15:2).

여기에서 ‘제거해버리다’는 단어

는 헬라어로 ‘eiro'로,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다. 또한 이 단어는 ’제거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돌을 들어 올린다는 것

은 돌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나사

로의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

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다. 거의 모든 성경이 요한

복음 15장 2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eiro를 제거하다는 의미로 옮겼

다. 그러나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인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번역

해보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

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것을 들어 올리시고.”

우선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열

매가 없을 때 포도나무 가지를 들

어 올려주는가? 그렇다. 가지가 땅

에 쳐져 있으면 흙이 묻거나, 흙이

나 오물이 묻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햇빛을 충부니 공급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서 흙을 씻어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시들시들하던 가지가 생기

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9면으로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는가?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5)

민 찬 호

는 1878년 

황해도 평

산에서 태

어났다. 그

의 한자식 

이름은 閔

贊鎬 또는 

閔燦鎬다. 

이승만과 

함께 배재

학당 재학 

중 그는 중국 상해의 협성회와 

YMCA에 관여하여 기독교의 국제

화에 눈이 떴다. 이후 그는 미국 북

감리교 선교부의 조지 존스 선교

사가 운영하는 신학회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다. 

민찬호는 1905년 8월 하와이 한

인감리교회로 파송되

었다. 미국인에게는 

본 교회가 ‘오하후 호

놀룰루 정동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홍

승하에 이어 제2대 담

임교역자가 되어 한인 

이민자의 삶의 중심에

서 미래에 대한 용기

와 희망을 주었다. 파

송된 지 1년 만에 민

찬호는 펀치볼 스트리

트에 예배당을 마련했

다. 총 1만8천불 중 한인 동포들이 

한 헌금은 3천불이나 되었다, 이로

써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한인거주지가 조성된

다. 본 교회는 1965년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로 변신하여 오늘에 

이른다.

하와이 한인감리교회(1910)

민찬호는 와이파후, 에와, 와일

루아, 가록구 등 하와이 군도에 산

재한 36개 처의 교회와 전도소를 

섬겼다. 1907년 보고에 따르면 하

와이에 약 40개의 한인전도소가 

있었고 자치적인 교회가 15개 처

에 이르렀다. 그의 사역 기간 중 설

립한 예배당은 6개 처나 된다. 교

회가 부흥되면서 한인들의 생활도 

향상되어 도박, 주색 그리고 아편

까지 피우던 사람들이 이전의 동

료들을 적극 그리스도에게로 이끄

는데 앞장섰다. ‘하와이 한인기독

교 회보’의 주필이었던 민찬호는 

1906년에 한국으로부터 국문활자

를 도입하여 복사판으로 내던 회

보가 활판 인쇄됨으로 교회의 역

할은 확대되었다.  

민찬호는 복음 사역 외에도 문

화 명령에도 관여하였으니 민족 

지도자 내지 재미 독립운동가라는 

별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의 첫 

사역은 1905년에 한국인들의 상호 

친목과 국권회복을 목적한 한인상

조회의 조직이었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회장 송헌주, 다른 부

회장 박윤

성, 서기 

김성권, 재

무 이지성, 

명예 재무 

위드맨 목

사와 함께 

활동했다. 

1906년 

설립한 한

인기숙학

교에도 민찬호의 공헌이 있다. 각 

지방으로부터 온 자제를 기숙시켜 

저녁마다 국어를 가르쳤고, 연령

관계로 소학교에 입학할 수 없던 

소년들을 모아 중학교 입학 준비

를 목적한 속성과를 운영하였다. 

그는 학감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학장인 존 W. 와드맨 부인을 도왔

다. 공진회는 민찬호의 산물이었

다. 1906년 민찬호는 그 회장이 되

어 이내수, 임준호, 임정수 등과 함

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인재양성

을 전개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

후 하와이의 24개 단체 대표자 30

명이 1907년 호놀룰루에 회집하여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할 때 공진

회 대표로 임정수와 이내수 등과 

함께 민찬호도 참석했다.

 본 한인 합성협회는 조국 국권 

광복, 재류 동포 안녕 보장 및 교육 

장려 등을 목적하였다. 

1908년에 작성한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와 ‘미주 한인공립협회’

와의 합동을 제기한 ‘합동발기문’

의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민찬호가 이름을 올

렸다. 이로써 익년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민찬호의 손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대한인국민회는 

조국 광복 운동과 동포의 안녕 보

장을 목적하여 북미, 하와이, 서백

리아 및 만추리아 등 4개 지역에 

총회를 조직했을 때 모든 한인동

포는 의무금을 납부하였다. 본 대

한인국민회 초대 회장은 정재관이

었다. 1910년경 평양 숭실대학 대

표 14명이 호놀룰루와 오아후의 

한인을 방문했을 때 민찬호는 그

들을 인솔하고 한인들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추구

했다.

약 6년의 하와이 사역을 종료하

고 민찬호는 1911년 3월 미국 로

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

교의 맥크레이 신학교에 입학하였

다. 그는 5년간 공부한 후 1916년

에 본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그 

해에 남가주 대학교대학원에 입학

하여 1917년에 교육학으로 문학석

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논문 제

목은 “현대한국 교육사에 대한 한 

연구”였다. 이 기간 그는 ‘영한 실

천 회화 핸드북’을 저

술했는가 하면, 영문

책 ‘성경 해설집’을 조

선어로 번역하기도 했

다.

유학 기간 민찬호는 

LA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복음 사역을 

이어갔다. 1896년 미

국 북감리교 의료선교

사로 내한했던 해리 C. 

셔만 선교사의 부인 

프로렌스 셔만이 1904

년 3월 미국 남감리교

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

아 한인 기도처를 설립하면서 본 

교회가 조직되었다. 민찬호는 신

흥우에 이어 두 번째 목회자가 되

어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했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이후 미

국 남감리교회의 친일적인 경향에 

흩어지려는 본 교회 교인들이 민

찬호의 노력으로 1912

년 9월 LA 한인장로교

회에 병합하여 본 장

로교회 목회자가 되었

다. 당시 본 장로교회 

교역자였던 방화중 전

도사가 부친의 서거 소

식에 1912년 2월에 내

한했기 때문에 교역자

가 공석이었고, 미국장

로교회와 미국남감리

교회 간의 예양 협정에 따라 LA 

지역은 미국북장로교 선교지역이

었기 때문에 교단 간 명분이 성립

되었다. 민찬호는 LA뿐만 아니라 

LA 인근에 흩어진 한인 기도처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민찬호는 한인 동포를 위한 활

동도 멈추지 않았다. 민족 계몽 운

동을 목적하여 흥사단이 조직되던 

1913년 민찬호는 8도 대표 창립위

원 중 황해도 대표로 관여하였고 

그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대한인

국민회는 1918년 파리강화회의 한

인 대표로 이승만과 정한경과 함

께 민찬호도 파견하였으나 미국의 

비자발급 거부로 참석이 좌절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실패했

다. 	

민찬호는 1919년 이승만의 초청

으로 하와이한인기독교회 목회자

로 부임한다. 본 교회는 1918년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와이감리교

회에서 분열된 신립교회가 그 시

작인데 한인중심의 독립교회였다. 

부임한 지 3년 만에 민찬호는 예배

당을 건축하고 각 지방에 15개 처

의 기도처를 세웠다. 그는 1929년

에 은퇴하기까지 10년간 교회를 

섬겼다. 현재의 하와이한인기독교

회 건물은 1938년에 조국을 기억

하자며 서울 광화문을 본떠 세운 

건물이다.

한인 동포를 목적한 민찬호의 

손길은 계속되었다. 1919년의 거

족적 삼일만세운동 소식에 박차를 

가해 서재필과 이승만이 1919년 4

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독

립운동의 요람지인 필라델피아의 

소극장에서 개최한 한인대표자 대

회에 민찬호도 참석했다. 그 해 

Hartson 교장 후임으로 한인기독

학원 교장에 취임하였는데 그 해 

가을 학기에 남학생 77명과 여학

생 67명 등 144명이 등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민단 실행령

을 준수하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해체되고 대신에 하와

이대한인교민단이 설립되던 1922

년 민찬호는 교민단 총단장에 선

출되었다. 

그 즈음 

이 승 만 이 

주동이 된 

동 지 회 가 

창 립 되 었

을 때 안현

경과 이종

관과 함께 

민찬호는 

본 동지회 

중앙부 이

사원 중 

한 사람으로 한인 친목과 임시정

부 후원과 독립운동에 힘썼다. 민

찬호는 1923년 포화학생 고국 방

문단을 꾸려 서울과 대구를 방문

하고 하와이 동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1938년 차신호, 최선

주, 최창덕, 서재근, 권도인등과 함

께 중한민중동맹단을 발기한 민찬

호는 회원 40명과 함께 1942년까

지 한길수의 외교활동과 순행간연

을 지원하였다. 

1913년 민찬호는 1888년경에 

조선에서 태어나 1903년에 하와이

로 이주한 몰리 홍과 결혼하여 폴, 

토마스, 필립, 제시, 앤드류 등 4남

1녀를 두었다. 1929년 하와이한인

기독교회를 은퇴한 민찬호는 1940

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호텔 매

니저로 활동하였으며, 1954년 향

년 77세로 소천했다.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 민찬호(1878-1954)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복음사역 외 문화명령에도 관여, 조선독립과 학교 교육에 앞장 

1905년 하와이한인감리교회 파송후 36개 처 교회 전도소 섬겨

민찬호

USC 졸업생 민찬호

민찬호 목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1910)

LA 한인장로교회(1910년대)

하와이한인기독교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2016년 5월 28일 토요일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www.chpress.net

   

이청득심

경청이란 한마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대인

의 삶속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

고 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

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

기는 경청(傾聽)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

다.” 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

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

는 것이 어렵다.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6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60세를 이순

(耳順)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생에 경륜이 쌓

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순하

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만

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어

렵고 힘든 만큼 경청의 힘은 실로 엄청난 파워

를 지닌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경청의 중요

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리더가 되려면 반

드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더의 힘은 

경청으로부터 온다.

도대체 경청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토록 경청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청은 두 가지 의

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

다. 즉 경청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이

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마

음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듣는다는 것, 그것은 포커스를 맞추

어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

고기가 촉수로 세상을 세세하게 느끼고 인식

하듯이 상대의 제스처, 눈빛, 태도, 손동작, 움

직임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들어

야 한다. 그래야만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

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 사람

은 무언가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

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상대의 말

을 잘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 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

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뜻이다. 사람

의 마음을 얻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힘,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리더가 가

져야 할 태도임을 잊지 말자. 

첫째,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청하는 습관이다. 자신

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습관 하나가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은 아무도 없다. 

둘째, 경청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 존중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 또 경청은 성공을 부르는 대화 습관이다. 

영업의 달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영업의 신이

라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얼굴에는 환한 미

소를 짓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

업 비결인 것이다. 

셋째, 설득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대

방을 설득하고 싶은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들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경청이 그 해답이다. 리더는 마땅히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한다. 제대로 잘 들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의 이미지

와 호감도는 상승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의 주

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 나

온다. 리더여,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 보자. 현대사회에선 경청을 잘하

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 리더라 불

릴 수 있다. 결국, 경청할 여력이 없는 리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여,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서 

신명 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렇

다면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라. 듣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

건이다. 

들을 귀를 가지라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중심

에 자기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들으

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리

고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

지 못하고 대체로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별해서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 가

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 둘째, 계산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

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

지를 판단하면서 듣는다. 셋째, 할 말을 생각

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듣

거나 때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때로는 어

떻게 공격할 것인지, 때로는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듣는다.

성경은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

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구약을 보

면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

을 당하느니라.”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계

속해서 신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먼저 듣는 일

에 주력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라는 말

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

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 있

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

라.”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이다. 잃어버

린 들을 귀를 회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

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할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경청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귀 기

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인디언 토킹스틱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인디언 토킹스틱(Talking Stick)’이라는 것이 

있다. 인디언들은 회의를 할 때 이 토킹스틱을 

사용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무 지팡이

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

할 때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지팡이를 들

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

든지 다 들어준다. 우리가 토킹스틱을 생각하

며 들을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말할 때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 들어줄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실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

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공감적 경청은 놀

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말하는 사

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위로를 받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당신도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길 소

원한다.
sondongwon@gmail.com

경청은 타인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신뢰·기분전환·설득 효과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

리더십 코멘터리 (17)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곽준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이윤재
 목사 (분당

한신교
회)

소강석
 목사 (새에

덴교회
) 

전병금
 목사 (강남

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

중문교
회)

주성민
 목사 (세계

로 금란교
회)

추천!!!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산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 권)

삼대지 설교뿐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이기에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 www.qumran.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qrbooks@daum.net  ■ 02-747－1004

성품칼럼

우리아이 행복지수 높이는 비결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15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8.2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네팔

의 어린이들보다 낮았다. 옷, 컴퓨터, 인터넷 등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품들의 소유만으로 보면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풍요로운 나라인

데도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이 조

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의 경우 사회가 정

해놓은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익숙하고 부모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자녀들의 행복감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

족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

더라도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품이 빈약하면 행복할 수 없

는 법이다. 

행복을 위한 성품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성품 곧 기쁨과 긍

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힘을 키워줘

야 한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

교 정의)이다.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어린이들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

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긍정심리하자 나새니얼 브

랜든(Nathaniel Branden)은 ‘자존감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

과 우울함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서 금방 행복감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

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의 성품이 뒷받침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또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인데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

가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즉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지시만 하기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주면 인지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어려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

세를 갖게된다. 이는 곧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성품교육법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의 성

품을 교육하고 있다. 

첫째,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

려고 노력한다. 가족은 자녀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녀에 대

한 합리적인 기대와 믿음을 보여주고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함으로

써 자녀들이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

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서 자존감을 키워준다. 아이들

의 자존감을 길러주려면 사회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긍

정의 3단계’를 활용하면 좋다. 

1)멈추기–부정의 사건이 닥칠 때 절망을 선택하기 전에 멈추는 훈련

이다. 2)생각해보기–자신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3)선택하기–그중 가장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구체적

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희망을 가로막는다. 아직도 많은 부모

들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하겠니?, 넌 안돼’ 하고 자녀를 비

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부모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낙인효과가 생겨서 부모의 말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녀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총장 신

현국 박사) 2016년 학위수여식이 

21일 오후 4시 본교강당에서 열렸

다. 

학생처장 한기원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현국 박사가 환영

사, 정필흠 목사(전임총회장)가 기

도, 신정님 박사가 성경봉독, 글로

리장로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손창호 목사(전임총회장)는 

‘예수님만 바라보자’(히12:1-2)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졸업생을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이수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 신현국 총장

이 학위수여와 총장훈화를, 이용규 

목사(동부장로교회)가 격려사를, 

정재훈 박사가 축사를 했다. 또한 

하늘꿈교회 중창팀이 축하 특송을 

불렀다. 

이어서 재학생 대표가 졸업생에

게,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그리고 

학교가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

여식은 이사장 신용규 목사의 축도

로 마쳤다. 

다음은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학

위수여자 명단이다.

△목회학박사: 고현철, 김신은, 

손성수, 심석현 △목회학석사: 박

민수, 배의진, 서정일, 심창섭, 이옥

수 △문학석사: 김수현, 최승균 △

성경문학사: 강영국, 부희선, 서영

국, 신명선, 오성재, 윤화숙, 이동

희, 이미영, 이준성, 전은희, 조원

근, 조이삭, 최식 △평신도신학원: 

주사라.
<박준호 기자>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

사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

회(회장 민승기 목사) 주최로 세리

토스 팍 이스트에서 19일 오후 6시

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형수 목사(신학담당 부회장)의 

시작기도와 임성필 목사의 찬양인

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용일 목

사(서기)가 기도했으며, 민승기 목

사가 ‘끈기라는 덕목’(벧전2:19)의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용덕 목사(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식사시간과 소음악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태드황 목사(총무)의 

사회로 시작, OC첼리스트 앙상블(

대표 주에스더), 노상철 목사(부서

기), 박지범 목사와 조수연 사모가 

공연을 했다. 

이어 3부 레크리에이션은 승에

녹 전도사와 신현철 목사(대외담당

부회장)가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경엽 목사(이사

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 30회 국제

합창대회에 참

가할 합창단원

을 모집한다. 

2017년 4월에 

이태리 베로나

에서 열리는 대

회일정에 대한 

설명회가 6월 

12일(주) 오후 

5시 미성신학

대학강당(818 

S .  Western 

Ave. Suite 400, 

LA)에서 열린

다.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하는 합창

단은 UCLA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

공한 전현미 선생이 지휘자로 나서

게 된다. 전현미 선생은 국제합창

대회의 주최 측으로부터 대회참가

에 대한 편지를 받아 대회참가 준

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0명의 찬양단을 

구성해 한인으로 처음 ‘베들레헴 

국제 크리스마스 찬양제’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전현미 지휘자는 오는 

10월경 Veron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에 참가하는 

세계에서 모인 지휘자들의 모임에 

참가해 회의를 하고, 또한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찬양대세미나를 하

고 돌아와 내년 4월에 있을 대회준

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합창대회는 지정곡 한곡과 

자유곡 세곡으로 Renaissance, 

Romantic, 그리고 Contemporary 

music 으로 준비하게 된다. 총 2주

의 여행 동안 4박5일은 대회일정

으로 주최측에서 준비한 스케줄대

로 진행하며 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이태리 현지

(local)에서의 연주와 이태리 합창

단과 함께 연주한다. 

또한 대회 주최 측에서 베로나 

시 관광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줄리엣의 

courtyard balcony와 베니스 투어

도 계획돼있다. 

전현미 선생은 “남가주 지역에 

유학온 학생들이나 성악전공을 하

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

해 본인들의 경력범위를 넓이는 귀

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단원 모집에 대한 문의는 전

현미지휘자 310-381-9835/

hchon@g.ucla.edu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초교

파 신학교인 남부개혁신학대학및 

대학원(SRTCS, President: Dr. 

Terry Curtis) 제 6회 졸업식이 휴

스턴 새생명침례교회(New Life 

Baptist Church)에서 21일 오후 3

시에 열려 총 9명이 졸업했다. 

금번에 2014년 문을 연 LA 캠퍼

스(학장: 김회창 박사)에서 3명의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가 20일 논

문 디팬스와 교제를 가졌고, 4명(1

명 명예박사학위)이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이번 6회 졸업식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는 이충애 목사, 정은순 장

로, 이인승 목사, 노예식 목사(명예

신학박사). 

LA 캠퍼스는 학사, 석사, 박사 과

정(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

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상담전화: (213)219-0649
<기사제공 SRTCS>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으

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

게 되고 만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

들을 들어 올려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

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신다.’ 열매

를 많이 맺는 가지만 더 열매를 맺

도록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분이다. 포도나무가 그늘

에 가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하

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가

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

신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고 해

서 가차 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다 

죽은 가지는 아니다. 잘 돌보아주

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독

교인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

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해 버리시고(eiro) 무릇 과실을 맺

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

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kathairei)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

로 이미 깨끗하였으니(katharos)”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kathairei'는 “깨끗하게 하

다, 손질하다”라는 뜻이다. 가지치

기도 나무 손질에 속한다. 

‘katharos'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

이 그렇게 불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

했듯이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는 것은(eiro)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햇빛을 잘 흡

수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좋

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

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

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

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

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

하여졌느니라.”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

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

으실 것이다(요15:8).

 jinhlee1004@yahoo.com

오는 6월 3일(금)부터 6일(월)까

지 4일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

장 존 월레스 박사)에서 ‘일어나 빛

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와 ‘첫

사랑 회복과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

라는 부제로 열리는 KWMF 한인세

계선교사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

가왔다. 

KWMF대회는 KWMC가 주최하

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6월 

6-10일)와 함께 1988년 시카고에

서 처음 개최된 이래 30년 만에 LA

로 옮겨 미 서부에서 개최되는 역

사적인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KWMC의 우산아래에서 전반적인 

행정을 준비하고 개최해왔던 것인

데, 이번에 행정적인 독립으로 진행

된다. 

2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세계선

교사대회 대회장 KWMF 송충석 선

교사는 “한사람이 오는 것은 전 세

계가 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며, “이곳 남가주 역시 선교지다. 

LA를 위해 기도하고, LA의 교회들

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또한 선교사

들을 위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려

고 한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다른 나그네들이 이곳

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머무

는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했으

면 한다”며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6월 5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남가주 한인교

회들을 선교사들이 방문 선교보고

를 하게 된다. 주최 측은 남가주 한

인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재 헌신

과 미완성 복음, 즉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에 목적을 두고 선교주일 행사

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교사대회는 3번의 아침예배와 

10번의 세미나, 그리고 3번의 부흥

사경회가 준비돼있다. 

강사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

교회),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

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김양

재 목사(우리들교회), 김동엽 목사(

목민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

회), 최형근 박사(서울신대 교수), 

스캇 선키스트 박사(풀러신학대학

원장), 김병윤 선교사(필리핀), 고석

희 목사(KWMC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KWMC 사무총장), 강윤식 

원장(기쁨병원), 송충석 선교사

(KWMF 대표회장) 등이다. 

세미나는 △선교와 리더십 △선

교와 성령 △선교와 O.T △세계선

교동향 △선교사의 건강관리 등을 

다루게 되며 6일(월) 폐회예배 전

에 정기총회를 갖게 된다. 

또한 KWMC대회 4일째는 '선교

사의 날'로 정하고 모든 행사 또한 

선교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점심 식

사 후 열리는 선교도전의 시간, 오

후 2시20분 선교전략 좌담회에 이

어 3시부터는 대회 참석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40개 지역(큰 단위 국

가와 종교권으로 분류) 선교포럼의 

주제 강좌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아주사대

학 광장에서는 20개 권역을 배당해 

모든 선교사들이 각 지역 별로 모

이게 된다. 이때 일선 목회자와 평

신도들은 관심 있는 선교지역으로 

찾아가 ‘선교사와의 만남’을 갖게 

된다. 

오후 8시 저녁 집회는 ‘선교헌신

의 밤’으로 어린이, 청소년, 영어권, 

MK 등 선교대회 참석자 전원이 참

석해 선교 콜링의 시간을 갖고 각 

지역 선교사들을 비롯해 참석한 목

회자들이 당일 선교 헌신자들을 위

해 안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마련된다. 

KWMC는 대회기간 70여개 부스

를 통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얻

을 수 있다. 

대회 문의나 등록은 www.kwmf.

info  또는 (213)507-3875 , 

(516)277-2081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KWMF 관계자들(왼쪽부터 공동대회장 한도수 선교사, 대회장 송충석 선교사, 미주준비위원장 김경일 선교

사)이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반겔리아(복음)대학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와 교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7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태리 베로나에서 열리는 

제30회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할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SRTCS 6회 졸업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주제
제15차 KWMF 한인선교대회 1주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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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만 바라보자’...총 25명 졸업

뮤지컬 선교단 F.I.T.(Free 

in The Truth 단장 이혜연)

가 작년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순회공연

에 이어 올해도 ‘Faith’란 창

작선교뮤지컬로 여러 지역

에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F.I.T.는 모든 자유로운 예

술의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

고 증거 하는 뮤지컬선교단

으로, 2007년부터 대형교회 

열린예배에서 위십댄스, 스

킷드라마, 뮤지컬 등을 창작

해 공연했고, 2010년부터 

뮤지컬선교단으로 사역을 

확장해 ‘Faith’, ‘삶과 죽음사

이에서’, ‘공원의 천사들’, ‘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

한 사람들’ 등의 창작 뮤지

컬을 순회공연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뮤지컬 문

화선교의 길을 걸어온 이혜

연 단장(풀러 선교문학석사), 한용

주 부단장 외 여러 달란트를 가진 

믿음의 지체들이 섬기고 있다. 

이번 순회공연 일정은 △5월 27

일 저녁 8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

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6월 

4일(토) 얼바인중앙교회(담임 이상

대 목사) △8일(수) 저녁 7시45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

사) △17일(금) 저녁 8시 선한청지

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22일(

수) 저녁 7시30분 나성금란교회(담

임 정상용 목사). 

공연은 무료이며 CD구매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F.I.T.는 오는 9월 작품 ‘Faith’ 공

연을 원하는 교회의 연락을 기다리

고 있다(선착순 4교회). 

▲문의: (213)248-9772
<기사제공: 뮤지컬 선교단 F.I.T>

F.I.T. 창작뮤지컬 ‘Faith’ 순회공연

음악회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제 30회 국제합창대회 합창단모집

SRTCS 제6회 졸업식...LA캠퍼스 총 9명 졸업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2016년 학위수여식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성황

2017년 4월 이태리 베로나에서

푸른 하늘같은 마음, 행복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기도하고 싶

은 마음이다. 기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심정이다. 기도하고 싶

어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을 꿇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다.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때는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함

이 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길 때에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한다.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워져 기도를 하는데 찬

송가 487장을 부르고 싶은 감동이 왔다. 그냥 부르다가 찬송가를 찾

아 불렀다. 가사를 생각할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쏟아

진다.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2. 시험걱

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

세. 이런 진실하신 친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

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영혼을 진

동시켰다. 그렇다. 찬송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

닫게 하시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때 잠자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은 찾아오신다.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성령의 기름부음심이 

임한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굶주린 자의 심정으

로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대상17:25).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김

영식 목사)이 주최한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22일 오

후 5시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

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변화, 성숙,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강사로 초청된 조영준 목

사(전 정동교회 담임)는 "웨슬리 신

앙의 회복을 위하여"(행4: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인 △성화 

△그리스도인 삶의 온전에 대한 교

리를 전했다. 

조영준 목사는 "웨슬리 목사가 지

금 미국과 한국에 오셔서 감리교회

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라며 3가지로 설명했다. 다음은 설

교요약.

첫째, 제도화로 경직된 감리교회

를 탄식하실 것이다. 제도화되면서 

신앙의 열정은 식고 정치화와 부패

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한국감리교

회는 지난 수년 동안 감독제를 놓고 

싸웠으며 감독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감독선거도 

너무 정치화됐다. 감리교내의 여러 

정치집단들-히스패닉, 북미원주민, 

아시안, 여성목회자, 동성연애자들

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

고 감독들은 믿음으로 리드하는 것

이 아니라 타협만 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상대적인 신앙을 한

탄하실 것이다. 상대주의는 하나님

이 주신 계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

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만큼 알

지 더 알 수는 없다. 메시지 없는 교

회에 왜 사람들이 오며, 확신 없는 

설교에 왜 귀를 기울이겠는가.

셋째, 윤리의 위기를 말하실 것이

다. 신학의 상대주의는 자연히 윤리

적 상대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용주의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

다. 웨슬리 목사는 교회는 성경, 전

통, 이성, 체험 등 네 가지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감

리교회는 지금 혼돈된 세상윤리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교회가 세

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가 교회윤리를 변화시키고 있

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다시 한 번 

살아나려면 웨슬리 목사가 말씀한 

의인의 새로움을 서로 나누고, 성화

의 체험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

도인의 온전함을 행하여 함께 나아

가는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말씀선포 후에는 3가지 기도제목

을 놓고 통성기도로 이어갔다.

△감리교단의 웨슬리 영성의 회

복을 위하여/김종일 목사(뉴욕성서

교회) △개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김영훈 목사(그리스도한인연

합감리교회) △개인의 전인적 치유

와 회복을 위해/장재웅 목사(롱아

일랜드연합감리교회).

예배는 정광원 목사(스태튼아일

랜드한인교회) 인도로, 찬양과 경배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찬양팀, 

몸찬양 섬기며춤추는사람들, 기도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 특별

찬양 웨슬리부흥전도단 연합성가

대, 설교 조용준 목사, 합심기도, 단

장인사 김영식 목사, 봉헌찬양 

CBSN 합창단, 봉헌기도 김남석 목

사(뉴드림교회), 축도 양민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학장 유

상열 박사)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

위수여식이 지난 22일 저녁 6시 본

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교학 석

사 1명, 기독교교육학 학사 1명이 

졸업했다.

유상열 학장은 “우리 모두는 복

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조에 편

승하지 않는 바른 진리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계획

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

심, 그리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졸업생들은 이 일에 부름 받았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과 성실

과 거룩함으로 한평생 복음의 일꾼

으로 충성하라”고 훈시했다.  

졸업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재학생 도국진 집사가 기도한 후 

조국환 초대학장이 말씀을 선포했

다. 

조국환 목사는 “추수할 일꾼”(눅

10: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우리는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

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군”

이라며, “말씀에 대한 지적 훈련과 

영적 훈련, 그리고 실제 사역훈련

을 받아야 온전한 일군이 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

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목사는 “교회가 사탄 마귀

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마귀의 유

혹에서 벗어나려면 베드로후서 1

장 5-10절 말씀처럼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알기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다

하라”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은 최원정 교수가 학

사보고를, 유상열 학장이 학위수여 

및 훈시를, 최호익 총무처장이 축

사했으며, 김영환 집사가 축가를 

부른 후 졸업생 대표 설문덕 집사

가 답사했다.

이어 졸업생이 학교에,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은 예장

(합동총신측) 교단신학교로, 2004

년 뉴욕 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2016년도까지 학사 석사 총 20명

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2007년 

도미니카공화국에 분교를 설립 총 

24명을 배출했으며 2012년 아시아

지역 신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사 

석사, 총 12명을 배출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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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동부교계 게시판

‘지성소 예배’
정기적인 지성소 화요 집회 준비를 위한 공개 예배인 ‘지성소 예배’

가 6월 14일(화) 오후 8시 뉴욕새힘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

다. 특별게스트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제시유 음악감독, 이광선 

집사가 출연한다.

▲문의: (646)258-4161

패밀리터치 무료 여름가족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8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에 

걸쳐 HNA 팰리세이드 컨퍼런스 센터(Palisade, NY)에서 부모와 자녀

가 함께 가족 간의 대화기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여름가족캠프’

를 개최한다. 금년 캠프는 초등학교 자녀들과 부모님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미연방정부 후원 프로그램으로 무료다. 한편 패밀리터치는 지난 

11일 후원골프대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201)241-4422

“변화, 성숙, 열정” 주제...강사 조영준 목사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

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9일 뉴욕효

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2016년 

대회는 총 5회의 준비기도회를 갖

게 된다.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대회 

인원 동원과 후원금 지원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

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

고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의 적극적

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만호 목사는 오찬 후 각 준비

위원들에게 지역별로 구체적인 준

비사항을 전달했다. 

기도회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

도 전희수 목사,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임병남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재권 목사(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

여) 양민석 목사((강사 원팔연 목사

와 Wu Alan 전도사를 위하여, 교

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

고, 대회후원을 위하여), 광고 박진

하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눅15:8-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의 관심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자유경쟁 구조 속

에서 성공과 성취, 만족 등에 있지

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자유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주님의 관심은 홈리스나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있다. 한 영혼

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반기는 

대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에콰도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모은 성금 전달을 

위해 이날 밤 현지로 출발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부회장 김홍

석 목사와 선교위원장 문석호 목

사, 총무 박진하 목사 일행이 성금 

1만2천 달러를 재난지역에 직접 전

달하러 간다고 밝혔다.

할렐루야 대회 3차 준비기도회

는 임실행위원회 모임과 같이 6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수

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39차 조찬기도회

가 지난 19일 오전 8시 동양제일교

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인사말을 통

해 “지난 3일과 4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행복한 동행

을 위한 목양장로컨퍼런스를 잘 마

쳤다”며, “이제 8월에 ‘다민족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다. 뉴욕에는 많

은 민족들이 있는데, 각기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의 언어로 하

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민족 간에 

화합과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장로는 “또한 앞으로 장로연

합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단체로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

시며 매월 드리는 기도회에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정권식 장로 인도로 박성

범 장로의 기도 후 빈상석 목사가 

시편 84:5-8을 본문으로 “뉴욕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황규

복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장로

연합회를 위하여”, 이보춘 장로가 “

조국과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하

여”, 정덕상 장로가 마무리 통성기

도를 함께 드렸다.

이어서 김연창 장로가 헌금기도

를, 임형빈 장로가 헌금 특송을 했

으며, 빈상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

를 마쳤다. 

이어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

이 있은 후 박용기 장로가 식사기

도를 하고 조찬을 나누며 교제시간

을 가졌다. 또 5월 생일을 맞은 회

원들을 위해 케잌을 자르며 축하하

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연례 행사로 

주최하는 ‘다민족선교대회’는 8월 

28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

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바른 진리 입각 순수한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에서 강사 조영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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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미주 예심 전도대학 제14기 수강생 모집 
예심전도대학에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초 메시지와 천국 네비

게이션을 중심으로 일석이조 전도 법, 순간포착 전도 법, 철판 전도 법 등 

환상적인 전도 법들을 강의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은 2016년 6월 7일(

화) 개강하며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문의: (714)401-9874

한국의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LA특별전시회 및 기념행사
1919년 3.1만세운동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아 전세계에 알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LA특별전시회가 △6월1일부터 7일까지 우정의종각, △6월4일부

터 12일까지 윤페이스, △6일부터 10일 KWMC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APU에서 열린다. 한편 기념행사는 △6월3일(금) 오후 8시 남가주주님

의교회(한의준 목사), △4일(토) 오전 5시20분부터 6시20분 새생명비전

교회(강준민 목사), △5일(주일) 오후 2시 토랜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7일(화) APU(존월레스 박사)에서 갖는다.

▲문의: 82-2-766-2019

제2회 한부모가정축제
제2회 한부모 가정축제가 6월4일(토) 오후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

준 목사 520 S. Lafayette Park Pl, #200, LA, CA)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유호정 박사(풀러신학교)이며 등록은 무료. 저녁식사 제공.

▲문의: (949)885-6787, (213)386-9191

제46대 남가주교협 강신권 회장 

취임감사예배가 22일 오후 4시 세

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

에서 열렸다. 

신임 강신권 회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남가주의 1,580개 교회와 

교단 그리고 500여개의 선교단체 

및 기관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

혜와 축복을 기원한다”며, “교협의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교단과 교회

와 수많은 기관이 합력해 선을 이루

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그에 따른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둘째, 교협

의 화해실현을 이루어나가겠다. 교

계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분열과 상

처로 얼룩져있다. 흩어진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다. 셋

째, 교협의 발전연계를 이루겠다. 

작게는 남가주 넓게는 미 전역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

회와 타인종까지도 점진적으로 연

계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해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미 주

류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율 수석부회장의 사회와 세

계성경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우성 목사(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김관진 목사

(부회장)가 성경봉독을, WBPS 중

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한기형 감독(교협 증경회

장)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자’(엡

4:1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

며 이은수 목사가 헌금송을 불렀다. 

이어 한기형 목사가 신임회장에

게 교협기를 이양했으며 강신권 신

임회장이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장), 민승기 목사(OC교협회장), 정

시우 목사(교협 명예회장)가 축사

했으며, 에릭가세티 LA시장의 축사

는 박세헌 목사가 대독했다. 

또 줄리박 전도사가 색소폰 특주

를, 브라질 마르코 목사 외 7명이 

축송을 했다. 

이어 정해진 목사가 강신권 목사

에게 기념축하패를 전달했으며, 정

해진 목사의 축도로 이날 취임감사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협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예배

데이빗송 싱어즈 제1회 콘서트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지

휘자 송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춰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관계자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가 19일 오전에 열렸다

데이빗송 싱어즈(지휘 송규식 목

사) 제 1회 콘서트가 송규식 목사

가 대표로 있는 홀리보이스 미션 

주최로 22일 저녁 7시30분 임마누

엘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송요셉 목사(세계복음선교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A cappella Anehems’를 무반주로 

불렀으며 ‘Horn Mass’를 불렀다. 

‘나의 백성 나의 찬송’이라는 주

제로 이어진 순서는 △성전에 들어

가며(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 

뜰/번제단에서(어린양의 노래, 피

의노래) △성소에서(말씀의 떡상/

기도의 향단/금촛대 사이로 운행

하시는 성령님) △지성소에서(하나

님의 임재와 영광) △삶속에서(코

이노니아/삶의 찬양) 등의 섹션으

로 나눠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여선주, 앨토 김

승희, 조지영, 테너 오위영 목사, 바

리톤 방상근, 최승재, 이사효 등이 

곡 중 솔로로 나서 완성도 높은 무

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이 송

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추어 '사랑

의 열매'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이상남 목사(등대

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의 백성 나의 찬송’ 주제로
데이빗송 싱어즈 제 1회 콘서트 성황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음악적 재능

기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

성된 비영리단체인 '디스어빌리티

(This Ability)' 오케스트라(디렉터 

김윤정)가 단원을 모집한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현

재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엘카미노

칼리지), 디렉터이자 바이올리니스

트 김윤정 선생(음악치료 전문가), 

첼리스트 레이너 크로셋 씨(USC대

학원)가 이끌고 있다. 

최경은 교수는 “장애는 하나님께

서 주신 소명이며 축복이라 생각한

다. 우리는 그 축복을 더욱 귀히 여

겨 그들이 더 행복하게 최선의 노

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며, “발달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

통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음악을 

통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당당한 사

회인으로 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스어벨리티 오케스트라는 장

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

며 연령 제한도 없다. 

김윤정 디렉터는 "음악치료를 공

부하고 실습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치료를 통해 행동, 언어, 신체적 능

력이 개선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

을 체험했다"며, "그들이 음악을 통

해 기쁘고 값진 삶을 살기를 바란

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나성

영락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

는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앞

으로 주 2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오케스트라는 무료 그룹 레슨 및 

리허설, 여름캠프, 가을정기연주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 740 )818-1781 , 

primaxfondation@gmail.com
<박준호 기자>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발달장애인과 음악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구성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는 6월 9일(목)부터 11일(토)

까지 말리부에 위치한 패퍼다인대

학교(총장 앤드류 밴튼 박사)에서 

열리는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

퍼런스) 후원음악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20일 미주서부장

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 21일 생

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22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

서 각각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뉴욕 바이블 컨퍼

런스(NYBC)에서 헌신한 뉴욕 이

스트만 음대 출신 연주자들이 

CABC의 선포를 위해 남가주를 방

문해 이루어졌다. 

미주서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음

악회는 엘빈 신(바이올린), 박지은(

비올라), 신지인(첼로), 이선영(피

아노), 기지혜(바이올린), 박지은(

바이올린), 김수민(피아노), 소프라

노 김현지 등 이스트만 음대출신의 

자매들이 출연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4중주를 비롯 피아노

와 바이올린 협주, 첼로와 피아노 

협주, 피아노 독주, 그리고 오페라

곡과 찬양을 들려주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후원음악

회에 참여한 김현지 자매(이스트만

커뮤니티스쿨 강사)는 “작년에 이

어 두 번째로 같은 무대에 서게 됐

다.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

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찬

양의 장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

혔다. 
<박준호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LA사무실 오픈예배

가 19일 오전 11시 본 재단 사무실

(1458 S. San Pedro St, LA #244)

에서 열렸다.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

배는 백운학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

기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사회자가 

내외귀빈 소개를 했으며, 조웅규 

의원이 축사를, 이우호 총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그리고 박종술 

목사가 축가를 부른 뒤 재단을 위

한 합심기도시간을 가졌다. 

이우호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3부 순서는 모국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방문단 모집건,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기금에 관한 건, 쿠바 방문

에 관한 건,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한국참전용사 초청 한국전 메모리

얼 서비스 행사 등에 대한 안건을 

나눴다.
<박준호 기자>

뉴욕 이스트만 음대출신 연주자들 공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음악회 성황

CABC 후원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린가운데 공연에 참가한 뉴욕 이스트만

음대 출신 음악가들과 CABC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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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대한

민국미래연합, 탈동성애가족모임 

등 탈동성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탈

동성애인권포럼’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2

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동성애자들에

게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

터의 탈출입니다'라는 제목의 설명

을 발표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항의 방

문해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경찰을 통해 “모든 서류

는 우편으로 보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

는 취지설명에서 “인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탈동성애자

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을 친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다. 자

신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면 타인 인권도 존중하는 것이 옳

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동성

애자들은 탈동성애를 자신들을 혐

오하는 세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며 지난해 동성애 퀴어축제에 참석

한 미국 리퍼트 대사를 비롯한 13

개국의 대사들은 동성애자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탈동성애

자들을 대해야 한다. 오늘 미국 리

퍼트 대사면담을 요청한다. 리퍼트 

대사가 진정 소수자인권을 소중하

게 여긴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

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을 만나야 한

다. 동성애자 부모를 만났으니 이제 

탈동성애자 부모를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발언에서 “동성애자로 40년 살다 

탈동성애한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서 가장 끔찍한 말은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을 말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향

해 평생 동성애자로 살라고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졌던 탈동성애자들

의 정당한 세미나를 혐오행사로 매

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을 비롯한 친동성애 단체들의 만행

에 대해 분노했었는데 이번에는 미

국 리퍼트 대사가 동성애자들의 부

모들을 만나 동성애탈출을 포기하

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겠다는 것을 

지지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 그래서 저희는 오늘 리

퍼트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탈

동성애자 부모들을 만나줄 것과 탈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40-50대 목회자 중심의 기독단

체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탈북동포회(회장 한금복)

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2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 336차 

탈북난민북송중지 수요집회'를 개

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중국정부

는 한충렬 목사 피살사건을 수사결

과를 공식발표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탈북자 김모 목사 

실종사건도 엄중 수사하며 북한공

작원들에 의한 북한인권운동가 테

러에 대해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

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

송 중단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 유

엔난민협약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북한당국에 대해 “북한인

권운동가에 대한 납치, 살해 등 사

악한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억

류자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주문했

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납치 

추정되는 탈북자 목사의 소재파악

에 최선을 다하고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씨, 임현수 목사 등 

북한억류자 송환을 적극 추진하라”

고 촉구했다. 

서울광장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

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

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 대

한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

다음 달 열리는 국민대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들도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과 정치권은 이 행사가 온 국민의 

동성애 반대의사가 표출되는 자리

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이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

용신청서를 수리한 것은 서울시민

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었

다”라면서 “에이즈 및 변실금 등 심

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동성애

를 옹호·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

임 공동대표도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스르고 윤리·

도덕 가치관의 파괴는 물론 가정과 

국가의 파괴현상도 가져 온다”고 

비판했다. 

김수읍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

회장은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

하는 길은 그들을 치유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준비위는 국민대회 당일 오후 2

시부터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갖

고 오후 4시부턴 ‘생명 가정 효 페

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사회평

신도국(위원장 안승철 감독)은 감

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278

주년을 기념해 지난 13일 서울 종

로구 세종대로 감리회 본부에서 ‘생

명나눔 특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 사순절 기간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

석구 목사)이 진행한 장기기증운동

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

원에 참여한 고양 아름다운교회(조

계성 목사), 인천 일신중앙교회(양

계승 목사), 홍성중부교회(김유천 

목사) 등 18개 교회에 감사장이 수

여됐다. 

임석구 이사장은 “장기기증으로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전했다. 기감은 

지난해 아펜젤러·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막이식수

술비 후원 모금 활동을 펼쳐 시각

장애인 6명의 각막이식 수술을 지

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18일 ‘격변하는 사회, 한국교

회 교단연합기관들 하나 되어야’라

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한국교

회가 사나운 시대의 격랑과 세파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

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

며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한국교회연합(한교연)·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즉

각 해체시켜 하나로 출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 한기총·한교

연·NCCK의 대표와 임원들도 하나

님 앞과 엄혹한 역사 앞에서 그리

고 한국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더 이상 여타의 변명으로 한

기총·한교연·NCCK의 단일화를 미

루거나 방해하는 일은 역사의 죄인

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제

110년차 정기총회가 ‘성결교회 민

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

을 주제로 24일 경기도 부천시 소

사구 서울신대에서 막을 올렸다.  

총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대의

원들은 110년 동안 성령운동을 기

반으로 이어온 성결교의 신앙을 더

욱 견고히 하자고 다짐했다. 개회예

배에서 ‘미래지향적인 교회’(행

11:19-26)를 제목으로 설교한 유

동선 총회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

고, 이 민족을 성결하게 하며 땅끝

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개회

예배에는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

표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영훈 대표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

했다.  

임원선거는 25일 오후에 치러진

다. 이변이 없는 한 현 부총회장인 

여성삼(천호동교회) 목사가 관례대

로 총회장에 추대될 전망이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신상범(새빛교

회) 목사가 단독으로 나섰다. 당초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

러질 예정이었으나 후보였던 이원

호(소양교회) 목사가 지난 3월 교

통사고로 갑작스레 별세해 단독 후

보가 됐다.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김

춘규(청계열린교회) 김경호(홍은교

회) 장로가 경선을 벌인다. 서기 후

보에는 성찬용(청파교회) 목사, 회

계 후보에는 임평재(서산교회) 장

로가 단독으로 나섰다.

“탈동성애자 인권부터 보호하라”

“한충렬 목사 피살 의혹 해소하라”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6월 11일 

기감, 존 웨슬리 회심 278주년 행사

“한기총·한교연·NCCK 즉각 해체, 하나로 출범해야” 

“교회를 거룩하게 민족을 성결하게”
제2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날’ 행사 개최

기독교계, 중국 정부에 촉구

준비위 기자회견 ‘생명 가정 효 페스티벌’ 등 개최

교회언론회 논평

기성 제110년차 정기총회 개막

한 교회에서 이단 출입 금지를 

위해 붙여놓은 문구(사진)가 온

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한국 기독교 과학수준’이라

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

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교회 

출입문 왼쪽에 ‘CCTV 작동 중’, 

오른쪽에는 ‘이단 식별 카메라 작

동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단 식별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

천지 가려내는 세계적 기술을 갖

고 있는 듯” “CCTV 업계에서 일

하고 있는데 힘 빠지네요. 교회보

다 기술력 없는 회사라니” “교회

의 신기술” “삼단 식별은 없나

요?” “특허 등록은 했나요?” 등의 

댓글을 달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의 권능을 

빌려 이단을 색출할 수 있는 모

양”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요즘 몰래 교회를 드나드는 이

단 신천지들의 ‘출입금지’ 팻말을 

좀 코믹하게 바꿔 붙인 것 같은

데 이게 개그 코드인지도 모르는 

외부인들이 욕을 하는 것도 우습

다”는 반응도 있었다. 

각 교회들이 이단의 잠입을 막

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교회 출

입구에 ‘이단출입금지’ 문구가 부

착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둑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이단들도 이 문구를 무

시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각 

교회가 이 문구를 부착하는 이유

는 교회에 무단으로 출입해 활동

하는 이단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

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

다. 경고 문구를 부착할 경우 무

단건물(주거) 침입죄,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형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소한 구속력을 가질 가

능성이 있다고 보고 궁여지책으

로 붙인 것. 이단들은 교회 신도

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교인들

에게 다가가 교회를 등지게 하고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단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최

근 일부 교회에서는 CCTV를 활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단들의 

활동이 워낙 은밀하고 교묘해 분

간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 사진 

속의 교회는 ‘이단출입금지’ 문구

를 재치 있는 유머로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이단 침입을 막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반응이 많다. 

물론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카

메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교회 입구에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단 식별 카메라 작동 중’
교회 부착문구 온라인서 화제

얼마나 속 썩었으면… 재밌고도 씁쓸한 풍경

“지금 한국교회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내부지향적 공동체만을 

고집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

다.”

19일 한국교회언론연구소(이사

장 임은빈 목사)가 서울 종로구 김

상옥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포럼에서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 확산과 기독교 관련 

언론 보도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한 

이 교수는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사 분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성삼(크로스미디어랩) 원장은 

‘교회의 언론피해와 10가지 대응 

원칙’(표 참조)을 공개했다. 그는 “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교회 관

련 피해 구제는 대부분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

상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

교회의 언론피해는 교회의 특수성

이 우선시되기보다 사회 일반의 상

식과 법적 시각에서 이뤄짐을 염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폄훼 보도, 현명한 대응 원칙 필요”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정기포럼

신천지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REVELATION’이라는 이

름으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만화 

연재를 시작했다. 

지난 9일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와 다음 웹툰에는 'REVELATION'

이라는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웹

툰의 제목 ‘REVELATION’은 폭로, 

계시, 적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지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웹툰은 지난 5월 9일 1화를 시

작으로 2화까지 연재됐다. 만화 속

에서 신천지는 새천지로 표현됐으

며 기성교회가 개종교육을 통해 새

천지를 핍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만화 속에는 CSB 방송국도 등장

한다. 이 CSB 방송국은 기성교회 

목사에게 돈을 받고 ‘새천지’에 대

한 거짓방송과 왜곡보도를 하고 있

다고 표현했다. 이는 신천지가 CBS

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천지는 지난 4월 29일 CBS 목

동 사옥 앞에서 ‘거짓 허위방송, 

CBS 폐쇄’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동여매고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만화 속에서 ‘새천지에 다니

는 사람들은 납치와 폭행 감금을 

조장하지 않는다’며 ‘납치와 폭행을 

하고 감금 시키고 가출가지 하게 

하는 것은 새천지가 아니라 그 가

족들’이라며 '사람들은 가족을 살리

고자 개종목자의 지시에 따라 납치

를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억지로 개종교육을 받게 한다’

고 표현했다.

23일 웹툰 3화에는 ‘본 웹툰은 '

나기자'와 '이양심'이라는 가상의 인

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현재 한

국기독교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

는 사실 그대로의 배경으로 기획되

어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웹툰 1화는 네이버 도전 만화

에서 2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

겼으며 조회순 기준으로 1위에 링

크돼있다. 

신천지는 그동안 동영상 공유사

이트 유튜브를 통해 성경강의를 이

어왔다. 하지만 이번 포털 사이트 

웹툰을 이용한 홍보는 미디어에 노

출되기 쉽고 웹과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친숙한 웹툰을 통해 자신들

의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

구된다.  

이 웹툰을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

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네티즌

들은 “신천지 홍보하려고 만든 만

화에 신천지 신도들이 댓글 달고 

웃기다” “신천지가 그린 만화네요” 

“속지마세요 미혹 당하지마세요” “

신천지 만화로 홍보한다고 애쓴다” 

“아휴 그림솜씨도 좋은데 대단한 

재능낭비네요” 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충격이다. 이

게 교회의 현실이라니” “한국 기독

교 이렇게까지 썩어 있다니” “다음

편이 기대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

니고야 이렇게 당당히 쓸 수 있을

까?”라고 말했다. 신천지를 옹호하

는 댓글 가운데는 신천지 소속의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웹툰을 본 CBS는 지난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굳이 이 웹툰을 

찾아가서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복창 터질 뿐더러 그게 신천지가 

노리는 것입니다. 대신 CBS, 국민

일보 등 기독 언론이 선두에 선 이

단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선교기관이자 

언론기관으로서 저희의 맡은 바 사

명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

겼다.

한편, CBS는 23일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요한지파장, 신천지 마태지

파장,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

표 박상익씨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천지 포털에 웹툰으로 네티즌 저격 
“속지마세요”...네이버와 다음에 ‘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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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계선교! 이대로 가도 좋

은가?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은 이원론적이었다. 

교회는 헌신된 극소수의 사람을 파

송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만

족해했다. 선교는 파송 받은 자가 

하고 교회는 수동적으로 밀어주면 

몫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한 곳이 

많았다. 이 마저도 약 30% 정도의 

교회일 뿐이다. 절대 다수의 교회

는 해외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 결

과는 어떠한가? 인구 성장 비율을 

따라 잡기는커녕 오히려 쳐지고 있

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 2/3의 인구

가 아직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고 있

다.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 그간 해온 전통의 방

안으로는 결코 세상을 앞질러 갈 

수가 없다.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

가? 전, 후방이 없이 모든 교우, 모

든 교회가 선교적으로 일어서야 한

다. 그 일환으로 선교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선적

인 기존의 선교사 파송을 지속하

되 이미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한

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적으로 동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약 5,800개의 

한 인  디 아 스 포 라 교 회 들 이 

Missional Church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앞으

로 사람 보다 교회를 파송하는 전

략이다. 그것은 현지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

여금 현지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왜 디아스포라인가?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래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래 이

산(離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

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

국민들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

였다. 이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단

어로 사용되었다. 디아스포라가 본

격적으로 쓰인 것은 AD70년 예루

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후부터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전 이스라엘이 세

계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때의 

디아스포라는 자발적인 이산이기

보다는 중심부에서 밀려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세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적인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 자연히 디아스포라의 개념

도 피동성에서 능동으로 변하게 되

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

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

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

산"으로 정의된다. 한국 외교통상

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재

외 한인 동포는 약 700만 정도이며 

그 중 4/5가 중국, 미국, 일본에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는 

유동 인구까지를 합산하며 아마도 

178개국에 750만 동포는 될 것이

다. 남북한 인구의 1/10이 한반도

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셈

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한국은 원래 배타성 및 폐쇄성이 

강했다. 지리적 위치, 정치적 이데

올로기, 인종, 언어,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흩어지기 어려운 환

경을 지니고 있었다. 일종의 유대

민족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인의 한반도 편중이 깨지기 시

작한 것은 일제시대 부터이다. 20

세기 초에는 한반도에는 남, 북한 

인구가 약 2천만 정도였다. 그런데 

일제 36년의 침탈 가운데 무려 1/3

의 인구가 해외로 흩어지는 드라

마를 연출했다. 기근과 핍박 등으

로 살 길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1937년 스탈

린에 의한 연해주 교포들의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었다. 무엇

보다 6.25사변은 엄청난 인명 피해

를 냈으며 많은 한인들을 밖으로 

탈출하게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이민물결이 

있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냉

전체제의 압박과 한반도 안팎의 크

고 작은 사건들이 코리안 디아스

포라 증가를 가속시켰다. 현대적으

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하나

의 계기가 되었다. 자신감을 얻은 

한국 정부는 1989년 비로소 세계

여행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로서 

학업, 사업, 여행 등 다양한 목적의 

한인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

게 되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잠재력

하나님께서는 동방 '은자(隱者)

의 백성'(the hermit nation)인 한

민족을 긴 동면에서 영적으로 깨

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세계 방방

곡곡으로 흩으셨다. 이는 이스라엘

을 흩어 선교의 과업을 이루게 하

신 하나님께서 한인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이제 한

인은 전 세계 곳곳에750만이나 산

재하고 있다. 이중 20%만 그리스

도인이라 가정해도 150만이나 된

다. 이 숫치는 대한민국 군인 전체

의 2배를 초과한다.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는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

다. 

그들은 선교적 영성을 지니고 있

으며 헌신도도 뛰어나다. 또한 현

지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적응을 잘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자 문제

도 없고,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자

비량하며 사역할 수 있다. 그들은 

이주한 나라에 더부살이로 살아왔

기 때문에 선교지의 약자나 소수

민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들

은 이민자로서 수많은 애환을 경험

했다. 따라서 선교지에서의 어지간

한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

할 수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동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Christian Today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말로 해외 한인교회 수는 

5,880이며 이중 북미주에 4,730로 

집계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기독

교인은 약 20%이나 해외 경우는 

40%가 넘는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독특하게도 교회를 중심

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증

거이다. 이 교회들은 타문화권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

회 건물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한인교회는 첫째, 성

도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시키

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다양한 직

업의 전문성과 선교적 열심 그리

고 언어, 문화적으로 자질이 있는 

고급 일군들이 많다. 둘째는 주변

의 종족들에게 훈련된 교우들을 보

내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이다. 준비

된 일꾼들은 교회의 뒷받침 속에 

현지인들을 양육시켜 그들 자신의 

종족 가운데로 재 파송할 수가 있

다. 

셋째는 해당 지역의 선교사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현

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생활

과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한인 교

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파송

교회가 채워줄 수 없다. 만일 

27,000명의 선교사가 현지에 베이

스캠프처럼 선교기지화 되어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연합한다

면 한인 세계선교는 어떻게 될까? 

맺음 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 178개국

에 750만 명이나 흩어져 살고 있

다.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 한인이 있는 곳에

는 반드시 교회가 있다. 해외 한인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여기 주 구성원인 한인 크리

스천은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어느 민족도 흉

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

적 동기와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

다. 

이제 21세기 선교의 동력으로 

떠 오른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 교

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초

기 유대인 회당이 선교의 전초기

지로 쓰임 받았듯 한인 디아스포

라 교회가 선교적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영적 최전선

에 자리하고 있는 해외 한인교회

는 교민이란 울타리를 헐고 열방

을 향해 과감한 사역적 도전이 있

기를 기대한다. Missional Church

로서!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한 선교 도전 

선교의 창 (55)

사도시대 유대인의 회당은 선교 전초기지로 쓰였다.

현재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5,880개나 된다.

이 교회들이 Missional Church로 변화될 때 선교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가로 푸는 열쇠>

3. 사내 아이(욜3:3).

5.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하였더라(창39:6).

6. 공관복음서중 둘째.

9. 큰 일과 작은 일(삼상20:2).

10. 성막의 문(출26:36).

12. 샘을 내어 미워함(약3:16).

13. 종교나 미신, 또는 주의 사상 등을 미친 것처럼 믿는 사람.

15. 평평한 들(대상27:28).

16. 코 밑, 턱, 뺨에 나는 털(레13:29).

17. 먼지와 흙(삼상2:8).

19. 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부나 어버이와 자녀들의 모임(갈6:10).

21. 오랜 시일을 두고 오는 비(겔34:26).

23.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것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창25:34).

24. ○○○이 포도청(속담).

26.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렘37:10).

27. 모압 땅에 있는 동네 이름(사15:8).

30. 굳세고 큼(단8:8).

31. 남자가 아내를 맞는 일(고전7:33).

<세로 푸는 열쇠>

1. 이스마엘의 아들이다(창25:14).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사(눅24:51).

4. 대한민국 국보 1호(상식).

5. 레위인으로 악사였다(대상15:21).

7. 짐승 껍질로 만든 신발(겔16:10).

8.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생기는 음향(욥37:4).

11. 몹시 심하다(시119:107).

13. 밝은 빛(슥14:6).

14. 보라색의 투명한 6각 기둥의 결정체(출28:19).

15. 매장할 때 땅위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하는 매장(눅11:44).

18. 자기를 겸손하여 낮춤(고후10:1).

19. 가죽으로 만든 부대(삼상16:20).

20. 간절히 구함(빌1:4).

22. 스불론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성읍(수19:10).

24.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벧전5:4).

25.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마소의 목에 얹는 기구(마21:5).

28. 사람의 말을 적는 부호(출32:15).

29. 아셀 사람 헬렘의 둘째 아들(대상7:3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126)

십자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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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셨

음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귀신 

들린 자를 성령으로 쫓아내심이 증거합니다

(28). 바알세불에 의하여 치유한다는 바리새

인들의 비평은 도리어 그 나라의 임함을 더 

강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들은 

눈이 어두워 강하게 일하는 그 나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더 강한 자이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29). 사단의 권세를 제어

할 수 있는 그 왕이 임하신 비유는 하나님 나

라가 그 백성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선포하

며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

포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움직임

을 확신하여 이 시대를 이깁시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마12:22-29)찬221장화

그리스도 사역의 특징은 조용하게 아버지

의 구속을 모두 이루신 일입니다. 첫째, 그

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장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침묵일관하심으로 진리를 들어내는 

참 선지자셨습니다. 친히 가르치신 대로 자

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

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많은 세대 

싸우기 쉬운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합

니다. 둘째,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바탕으로 일하셨습니다. 일하신 후

에도 숨기를 잘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

적을 행하시고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

람들의 눈길을 피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원수를 단숨에 처리하

실 수 있으신대도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심

은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방법(마12:19-21)찬509장월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죄가 사함 받으

나 성령 훼방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성령

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일이기 때

문입니다(30-31). 그래서 반복적인 습관화

된 죄가 위험합니다. 둘째, 최종 증거자 인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2).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하여 성

령으로 영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말을 조

심해야합니다(33-36). 행함의 열매는 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의 역

사로 생기고 말로 나타납니다. 무익한 말 한

마디로 심판을 받는 이 엄중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합니다. 말 한

마디가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성령훼방 죄(마12:30-37)찬337장수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고

기 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 니느웨에 말씀

을 전해 큰 부흥을 가져온 사건은 그리스도

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39-40).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

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큰 구원운동이 일어

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솔로

몬의 지혜를 들으러온 남방여왕의 놀람처럼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이 몰려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

다(42). 셋째, 이 세대는 많은 표적을 구하나 

이 진정한 표적을 거절한 이유는 일곱 마귀

가 일하기 때문입니다(43-45). 그러나 요나

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일하시니 반드

시 그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에 거

하는 우리는 그 실상을 즐기며 힘써 증거해

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마12:38-45)찬102장목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첫째, 혈연관계

를 뛰어넘습니다(50). 이것은 혈연관계를 

무시함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관계가 우선

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 구

원역사가 많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일반

은총이 구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구원관계는 더 높고 깊은 관계 곧 성령

세례의 연결로 돼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으

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

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만이 그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의  뜻은 성경이고 행함은 성경의 기준을 따

름입니다. 셋째, 영생의 교제가 이뤄져야 합

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생의 관

계는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는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가족관계

를 존중히 여깁시다.  

금 예수님의 가족관계(마12:46-50)찬94장

본문에 나타난 네 밭 중 가시밭은 대부분

의 그리스도인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구

원받은 후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3가지 문제 

즉,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의 위험

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

적 근심이 위험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

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만 세상적 근심은 

불신앙으로 사망에 이르며 자기 양심을 찔

러 화인 맞은 심령이 되게 합니다. 모든 염

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합니다(벧

전5:7). 둘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위험합니

다. 돈은 귀하고 필요한 것이나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셋

째, 일락이 위험합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

는 살아있다고 하나 벌써 죽은 자라는 사도

의 진단대로 우리로 경건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합니다. 즐거움을 떠

나 살 수 없지만 경건의 즐거움을 가짐으로 

이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을 옥토로 바꾸십시다.    

세 가지 위험(마13:1-17)찬197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

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 심리학적 기초들에서 오

늘은 인간의 발달(Human Develop-

ment)과 관련된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

교교육의 심리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발달이론들(Hu-

man Developmental Theories)은 기독

교 교육자들 혹은 한인 기독교 교육자

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육자들의 주

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심리학의 분야

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발달이론들은 교

육의 대상인 인간들이 태어나 시간이 지

나면서 그 육체가 자라가듯이, 여러 가

지 심리학적 측면들도 시간에 따라 자라

간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자라가고 변화

해 가는지를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그 주안점들은 다양한 방면들에 걸

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또한 해당 분야에서 나

이에 따라 어떠한 발달과제들을 갖게 되

는지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삐아제(Jean Piajet)는 인간의 인식 발달

(Cognitive Development)분야에서, 에

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

학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분야에서, 콜버그(Lawrence Kohlberg)

는 인간의 도덕 발달 (Moral Develop-

ment)분야에서, 파울러(James Fowler)

는 인간의 신앙 발달(Faith Develop-

ment)분야에서, 그리고 비치크(Ruth 

Beechick)는 인간의 영성 발달(Spiri-

tual Development)분야에서 연령에 따

른 발달의 양상과 특성 및 과제 등에 대

해 연구하고 이론들을 정립해왔습니다. 

예시로 들은 위의 이론들을 비롯한 많

은 다양한 발달이론들을 이 이야기에

서 모두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기에, 비

교적 구체적인 발달과제들을 제시한 마

지막 예시인 비치크의 영성 발달에 대

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 논의

들의 주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기독

교교육의 기초적 이슈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패즈미뇨(Robert 

Pazmino)는 비치크가 제시한 4단계의 

기독교인들의 연령대별 영성 발달 과제

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취학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전감, 

훈육, 기쁨, 그리고 예배 등을 경험한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타 다른 기

독교적 실재들에 대한 개념과 자각을 발

달시키기 시작한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자아,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태

도를 발달시킨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개

념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둘째로, 학령기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른다. △기독교적 

실재들에 대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다

져 나간다. △신앙과 기독교적 삶에 적

합한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들을 배운

다. △건강한 자아상을 계발시킨다. 

셋째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성 발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의 삶

에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

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

고 받아들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

른다. △적 그리스도적인 사회적 압력들

에 강력한 기독교적 인격을 다지도록 한

다. △신앙관련 지성적 공격들에 대비하

여 성경적 지식들과 논리적 지적 기술들

을 발달시킨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자

아상을 계발시킨다. △기독교적 봉사의 

책임을 수용한다. △영원한 기독교적 가

치들의 기초 위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배운다. △하늘의 것을 추구

하는 자기 훈련을 늘려 나간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영성 발달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성숙과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하나

님과 이웃을 향한 성경적 책임을 수용

한다. △하나님 중심한 통일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 자세히 다루지

는 못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자체적으

로 학습을 하든, 세미나를 개최하든, 다

양한 인간 발달 이론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요즘에는 인터넷 

정보들만 잘 활용하여도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론들

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다

음세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

는 부분을 찾고, 우리의 사역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하고, 또한 성경적 

인간이해에 위배되는 부분들과 편향적

인 부분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많

은 연구들과 그 연구 결과들이 서구사회

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구조주의의 경향

이 강해서, 인간이 가진 다른 다양한 측

면이 도외시 되었고, 인간의 발달과정에 

단계들을 상정하여 이들을 일괄적인 닫

힌 시스템 안에 가둠으로써 인간발달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서구사회의 인간들

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 다른 문화

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 경험들

을 제외하고 서구사회 문화권에서 이루

어지는 인간의 경험들이 마치 인간 발달

의 기준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부인하도록 이끌었던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이 인간의 전인성, 다양성 및 문

화적 평등성 등의 성경적 진리와 상충한

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달이론들은, 심지어 신앙 발

달이론이나 영성 발달이론조차도 한인

교회 교육을 위한 연령별 교육내용을 제

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에 어떠한 수준 및 양상의 내용을 선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수는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는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고등

부 학생에게는 저러한 내용을 저러한 방

식으로 가르치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

적일 수 있겠다는 교육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비판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들에

게 유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객

관적으로, 하나의 경향성으로 이러한 이

론들을 적용하되,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비

평들을 염두에 두고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현존하는 발달이론들

을 우리의 교육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

리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심리

학적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심리학적 기초 (34)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인간발달이론을 기독교적 비평과 분별력 가지면 교육사역에 효과적 

성경적 진리와 상충하나 가이드라인 제공, 사용프로그램 평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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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소

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교단 중에서 가장 크

고 모범적인 교단 중의 하나인 저

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선출

해주신 총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

은 자신이기에 어떻게 일을 감당

할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

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그리스

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임

을 믿으며 오히려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회기 동안 힘을 다하

여 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충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1년 동안 총

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과 계획은?

이번 총회의 주제가 “비전과 열

정의 사람이 되라”(Be a Man of 

Vision and Passion)는 것이었습

니다. 이것은 큰 틀이며 원리입니

다. 비전은 목표요 방향입니다. 열

정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힘이

며 추진력입니다. 믿는 자의 목표

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열정

은 자연히 생깁니다. 바울처럼 “뒤

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

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첫째, 교단의 위상을 확립하고 

회원 간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3-4년 전에 어려움

을 겪었는데 아직도 약간 잔재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피해를 입

었습니다. 총회 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고 밖으로는 

교단의 위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저

는 미력하지만 지도부에 대한 불

신을 해소하며 회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하며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직, 겸

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일하겠

습니다. 

총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공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겠습니

다. 그리고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회원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유대를 강화할 수 있

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

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신뢰도 회복됨을 느

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를 쌓

아갈 것입니다. 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면 외적으로 실추된 교단의 

위상도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기

쁨이 되도록 회의 진행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이나 시간 

사용이 잘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총회 개회 예배 

시 전체 총대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총회 역사 상 처음으로 

회무 없이 액티비티만 하는 시간

을 가졌는데 모두가 각자 원하는 

일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

다. 셋째 날 회의 진행은 화기애애

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

어졌습니다. 전 총대가 끝까지 자

리를 지키며 회의에 진지하게 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제들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해

결되었습니다. 신경을 써야할 문제

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

습니다. 거의 모든 총대들이 회의

가 끝난 후 만족하며 홀가분한 마

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신입 회원을 위해 신학교

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이신 Lillback 박사님과 비브

리컬신학교 총장이신 Frank 

James 박사님이 총회에 참석해 총

대들에게 신학교 소개를 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

전시켜서 앞으로 총회 대표들이 

인준 신학교들을 방문해 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입회원들을 확보함으로 

총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

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

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내년 봄

에 갖거나 아니면 가을에 갖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라진 총회 관련하여 말

씀드리면, 저희 총회를 떠나 새로 

총회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적대 감정을 갖거나 비

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믿는 자답

게 예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가

고 있기에 서로의 길에서 하나님

께 충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

각합니다.  

-총회장님의 목회철학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대한항공 국제여객지점

에서 근무하는 중 소명을 받았습

니다.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 모든 

조건이 제게 맞는 맘에 드는 직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

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직

장에 일생을 바쳐도 후회가 없겠

는가? 그런데 대답이 ‘아니오’ 였

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 살면 훗날 후회할 것 같았습니

다. ‘하나님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고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

렀을 때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자

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

습니다. 내 젊음과 정열을 아낌없

이 바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

다.’ 

그 때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남

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은 실례를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아라. 

그것이 자신을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눈에 보이는 물건들

이 남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음을 그 때 알았습니다. 피

아노, 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등.... 그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삶

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

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

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일보다 더 가치 있

는 일이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일

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세상적인 부

귀나 명예가 별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

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낮은 데 마

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맡

겨주신 목장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

다. 

남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

이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 너무도 행

복했고 지금도 더할 수 없는 행복

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있기에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주님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너

무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후

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서 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고택원 목사(63세)는 충청

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서울 고려신학교(M.Div)

를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고

려) 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

으며 도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Th.M)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

회를 담임하고 있다. 필라교협 목

사회 회장과 교협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군선교연합회 필라델피아지

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고광순 사모와의 사

이에 출가한 2녀와 사위, 손자손녀 

7명이 있다. 

<유원정 기자>

“낮은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임 총회장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인/터/뷰

교단 위상 확립, 투명한 총회 재정, 회원 간 신뢰 공고히
기쁨 주는 총회로, 신입회원 영입위해 신학교에 홍보활동
종교개혁500주년 기념행사●갈라진 총회는 각자 제 길로

고택원 목사 가족사진 

맹위를 떨치며 이라크 북부와 시

리아 일부를 점령한 IS의 꺼지지 않

는 확장은 미국을 주도한 동맹군들

의 다양한 공격들로 드디어 중지됐

고, 점령지를 하나 둘씩 잃어간다는 

사실은 지난 1월부터, 서방 언론의 

공통된 보도였다.

따라서 ‘파리 테러’ 이후, IS의 세

력은 일단 점유하고 있는 점령지들

을 다시 연합군이 재탈환했기에, 세

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이라크에서 작전을 이끌고 있는 

미 101공수사단의 사령관인 개리 

볼레스키 소장은 “IS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군 등 국제

동맹군의 계속되는 공습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 및 러시

아를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군과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12월 바그다

드 인근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 모술 탈환전에 돌입했

다. IS가 장악했던 팔미라 고대 유

적을 탈환한 러시아군은 이달 초 유

적지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영국 군사정보 분석기

관인 IHS제인은 자체 분석 결과 IS

의 영토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14년 말에 비해 22%나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약 40%, 

시리아에서는 10-15%가량의 영토

를 잃었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

개월 새 IS의 영토는 더 쪼그라든 

셈이다.

계속되는 국제동맹군의 

공세에 대응할 능력이 떨

어진 IS는 비대칭적인 대

응으로 테러만 남발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요건인 ‘

영토 확보’는 온데간데없

고 본래 출신 성분인 테러

단체로서의 면모만 남은 셈이다. 이

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11

일부터 17일까지 연쇄 폭탄테러가 

잇달아 2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HS제인 테러·내란연구소 매튜 

헨먼 소장은 “연이은 테러야말로 IS 

세력이 위축됐다는 증거”라며 “이

제 IS가 더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

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받아

들이고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IS 

영토 축소로 인한 군사적 영향력 약

화가 당장 IS의 영향력 쇠퇴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동 군사 전

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예측한다

(ISIS losing territory, weakening 

— but this could force group to 

spread out more into global 

terror, expert warns).

중동 전문가인 스피어 박사(Dr. 

Jonathan Spyer)는 IS와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 전선들을 둘러보고 나

서 언론에 “IS가 전략적 요충지들을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지구촌 곳곳

으로 테러 세력들이 확산될 가능성

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역시 아프간에서 점령지들을 빼앗

긴 후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테러로 

방향을 전향했기에, IS 역시 그러한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4년 6월 29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에서 출발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는 돌연 자신들이 ‘칼리프’가 통치하는 국가가 됐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에서 

이라크 동부 디얄라까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은 물론, 9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며 

중동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런데 최근들어 IS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 미군 

등 국제동맹군의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포린 촐

리시(FP)는 최근 “IS가 가장 전성기일 때 이라크와 시

리아에서 장악했던 영토의 45%와 20%가량을 각각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Mapped: The 

Islamic State Is Losing Its Territory-and Fast).

IS, 움츠러들었지만 테러 활성화 더할 수 있다!
포린 촐리시, IS 영토 축소로 인한 득실 보도


